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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Ministry with the Elderly Based on an Active Discipleship 
Paradigm in the Aging Popu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Sangchul Lee
Doctor of Ministry
201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dawning of an elderly society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society that has led to economic poverty, role loss, disease, 
loneliness, and problems of care for the elderly, especially given a lack of 
appropriate preparation and facilities as well as federal budget for services. 
Although the church’s population of those 60 years or older is about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church has often neglected elderly 
ministry. Current ministries have been too passive, and care for the elderly has 
simply been too scarce. 
This paper proposes a paradigm change in elderly ministry in which the 
status quo of passive caring and encouraging programs and research instead 
becomes one of emphasizing active life satisfaction and independence of the 
elderly – thereby raising them up from being receivers to productive ministers. 
This paper also proposes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model in which seniors 
are intentionally discipled to practice neighborly love, mutual responsibility, service, 
and sacrifice. 
Chapter 1 introduces this study, and then chapter 2 examines the problem 
of aging and its effects on the church and society. Chapter 3 surveys theories of 
iii
church revitalization via discipleship of the elderly. Chapter 4 analyzes and 
compares two churches that have each been effectively ministering to the elderly 
in the Korean, American, and immigrant contexts. Chapter 5 brainstorms on 
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seniors discipleship based on the history, vision, 
ministry, and programs of the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along with 
relevant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resources. 
Chapter 6 concludes the paper with proposals for elderly discipleship 
ministry. It sees church revitalization via elderly discipleship as a new vision for 
the church. Given the diverse contexts and complex psychological issues of seniors 
today, simplistic programs of social service, temporary help, and minor 
responsibilities are not enough. The church is called to develop lifetime 
discipleship with the elderly. Moreover, this paper advocate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a paradigm change among pastors and churches for helping 
the complex issues of the elderly, and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ministers 
who specialize in seniors ministry to raise the elderly into influencers. The church 
can bear great missional fruit in its local context if it works actively together with 
its local comm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this era of aging. 
Theological Mentors: Wong Gil Shin, PhD
              Euiwan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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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60세 또는 65세에 이를 정도로 오래 산 사람은 많지 않았
기에 노인들로서 당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 성장
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평균 수명을 늘려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특징은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접
어들게 하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0년 인구 주택 총 조사의 인구 부문 65세 이상 고령 인
구는 11.0퍼센트로 542만 명이었는데, 이는 2005년 437만 명으로 9.3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105만 명(24.1퍼센트)이 증가한 수치였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1980년에는 3.8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에는 38.2퍼센
트로 70년간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대 수명 역시 2009년 80.5세로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는데, 이는 2000년(76.0
세)에 비해 4.5세 길어진 것이며, 1990년에 비해서는 10세, 1980년(65.7세)에 비해서는
15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기대 수명이 86세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65세 이상 노인들 스스로도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이라
고 생각하는 비율이 83.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고령 인구 비율이 26.3퍼
1) 통계청 홈페이지, “2015 고령자 통계”, 2017년 1월 20일 검색.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센트에 달하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22.4퍼센트, 독일 21.2퍼센트 보다는 고령화가 덜하
지만 미국 14.8퍼센트와는 상당히 근접했다.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매
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해, 한국은 18년에 불과하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지만,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효도를 전통적으로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을 잘 공경하는 나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현대화
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고령화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우선 농
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고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
화되는 문제가 파생되었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기능 장애 노인도 자연히 증가
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빈곤, 역할상실, 질병, 고독, 부양의 문제 등이 생겨났으나 이
에 대한 대비와 시설 보호가 미흡하고 국가의 노인 복지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인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 박명호 교수팀이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퍼센트가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했다고 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재앙이라고 응답하는 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응답자
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노후 일자리, 여유 시간 활용, 노후 소득 등에 대
한 걱정으로 100세 시대를 더욱 재앙으로 보았다.2)
오늘날에는 노인의 경험이 큰 쓸모가 없게 되었고 재산도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직업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노인 공경의 물적 토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현재의 노인들은 그들보다 앞선 노인들을 극진히 공경했는데, 이제 정작 자신들이 노
인이 되자 사회에서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혼란
과 상실감에 빠져있다.
2) 매일경제, “100세시대 축복 아닌 재앙”, 2011. 5. 26. 제3면
3한국교회 역시 노인의 비율(60세 기준)이 사회에서의 노인 비율의 약 세 배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
은 고작 일 년에 한번 어버이주일의 경로잔치, 불우노인 돕기, 경로당 방문 행사 등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향한 관심과 투자 역시도 주일학교와 장년 사역에 비해 뒷전으
로 밀려나고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교회 안에 있고 계
속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목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교회들이 운영하는 노인학교가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차원에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 및 학습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고 주일학교의 노년부와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70세가 되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직분에서 은퇴
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에 연령으로 인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는 은퇴가 없다. 일평생 주님이 부
르실 때까지 성도는 성화의 삶과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의 길을 달려
가야한다. 뿐만 아니라 직분의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으로 봉사하는 사역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
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당면한 고령화 현상의 위기는 교회의 노인 사역의
중요성과 대안, 효과적이고 건강한 노인 사역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제 2 절 기존의 노인 사역과 연구
기존의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사역과 연구들은 크게 노인 교육, 노인
복지, 노인 선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인 교육은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문화를
습득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 발전을 위한 기초 교육이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박광선, “목회자가 본 한국교회의 노인 목회 현신과 전망”, 한국교회와 노인 목회(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교육 2000. 3), 275.
4한국 개신교 교회는 1970년대부터 노인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라는 이름으로 노인 교육을 실시해 왔다. 교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
부분 신앙을 훈련하고 건강과 생활지식을 가르치며, 여가 활동을 지도해오고 있다.4)
이에 따라 교회 노인 교육도 평생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자기 충족, 직
업적 자질의 향상, 사회적 활동의 적극적 참여로 노인의 욕구를 살리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5)
실제로 최근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교회 노인 교육은 노인
참여자의 신앙 성장과 영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활동이며, 노
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임을 나타내고 있다.6)
또한 한국교회 노인 학교(경로대학, 노인대학)의 연구와 사역은 노인 문제의 해
결뿐만 아니라 노인 선교의 좋은 교두보가 되었다. 교회와 지역 사회가 만나는 접촉
점으로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노인학교에 출석하는 노인 자신뿐 아니라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과도 자연히
접촉할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의사소
통을 돕는 좋은 기회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노인 교육의 필요와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교회 노
인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노인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먼저는
노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적 욕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일방적이고 단순주입
식의 설교 형태로 노인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전
4) 윤갑수,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 노인 교육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제26집(서울: 한
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0. 4.), 324.
5)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의 사회이다. 고령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의 일이지만 이것을 집약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프랑스의 파울
랑그란(Paul Lengrand)이 유네스코에서 제창한 생애 교육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는 ‘순환교육’ 혹은 ‘지속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학습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성
인을 교육과 학습의 참여자로 재조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생애를 통한 인간경험과 연계
속에서 실시되어야 할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다.
윤갑수, 기독교교육정보 제25집, (2010.4) 319-349
6) 노울즈(Malcom S. Knowles), 랑그랑(Paul Lengrand), 제숲(F. W. Jessup), 크로플리(A. J.
Cropley) 및 브런디지(Donald J. Brundage)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연구결과들은 성인
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의 원형적인 모형으로서 노인 교육을 제안했다.
5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관점에서 특화시킨 교회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노인들의 실존적인 욕구 특히, 궁극적인 죽음과
내세, 자신의 일생의 경험을 통합하는 과제, 현재 삶의 풍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이고 심층성 있는 교육이 결여되어 왔었다. 그리고 노인 교육을 비전문 요원이 교육
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인 관광, 노인 생신 잔치, 노인
장기자랑 등과 같은 행사가 노인 교육의 전부인 양 인식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노인들이 인생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의미 있는 삶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소일거리를 주는 단
순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부가 나눔과 봉사의 형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노인 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노인을 보살핌과 위로하는 기
존의 소극적인 사역에서 벗어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립심 강조를 통해 보다 적극
적인 사역, 즉 생산적인 ‘사역자’로 세우는 노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노인 복
지 활동을 미약하나마 시작하였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믿음으
로 실천되는 공동체이다. 시대변화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제
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는 재정과 시설, 다양한 연령층의 인적 자원,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명감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 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
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 복지는 “노인이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
동”7)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 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
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이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
적 조직체에서 사회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7) 장인협·최성재, 노인 복지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66.
6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노인 복지 전체를 책임질 수 없는 가운데 교회가 노
인에 대해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함이 제기되었다.
김기원 교수는 목회자, 제직, 평신도들의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 23.8퍼센트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며,
56.6퍼센트는 심각한 편이라고 보고 있고 보고한다. 또한 15퍼센트는 보통이라고 인식
한 반면 2.6퍼센트만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절대 다수인 82.4퍼센트
가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인 문제의 교회 개입에 대하여
86.2퍼센트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13.3퍼센트는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0.5퍼센트만이 교회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작금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노인 복지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소
득지원 사업, 의료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재가복지 사업, 시설지원 사업, 경로효친
사업 등이 있다.9) 규모별로 소형 교회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적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접근하고 있으며, 중형 교회는 소규모 노인대학으로 출발하여 대단위 노인 복지 사업
으로 확장되었고, 대형 교회의 경우는 교회내외에 점증하는 사회봉사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 관련 사역을 도입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렇게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노인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 사업과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교회들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전문 인력부재, 노인 복지 운영과 재정적 지원의 미흡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개교회의 성장과 교회 부흥에 많은 노력을 해
왔던 반면, 사회 문제와 복지 사역에는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이웃사
랑의 실천과 상호 책임과 보완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
내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노인 사역과 연구가 있어왔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
8) 김기원,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도”, 목회와 신학 통권93호 (서울: 두란노,
1997), 101.
9) 김찬종, “노인 선교를 위한 노인 복지사업으로서의 노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대학원 공통학위과정, 1986), 82.
7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소외 계층은 노인이다. 노인 선교
의 접근은 단순히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노령인
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반응이다. 노인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역은 중요한 선교사역으로 인식된다. 기존
의 교회는 노인대학, 경로잔치, 호스피스 봉사, 도시락 나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선교
적 차원에서 봉사에 노력을 기울여왔었다.
그러나 노인 선교사역은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사회봉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
다. 노인 복지와 노인 교육과 더불어 노인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이 상호 역동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마땅하다. 노인 선교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노인들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채워주면서, 노인
들의 회심과 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토대로 섬
김을 받기보다 세상을 섬기며 살리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10)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는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을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모두에게 적합한 프로그
램을 이행하는 가운데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문제를 노인 교육, 노인 복지, 노인
선교라는 차원으로 사역과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노인의 욕구가 반
영된 실질적 프로그램, 기독교적 관점을 특화시킨 노인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적이며
실질적인 교육 부재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교회가 사회 복지에 치중하면 교회 본래
의 사명을 저버리기 쉽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보수적 성향으로 경로잔치, 양로원 지원,
무료 급식 등 일부의 소극적인 재정과 자원을 통한 전통적인 사회봉사 형태로 노인
복지사업은 머물러 있어왔다. 노인 선교 역시 한국교회가 개교회의 교인 수 증가와
교회 건축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교회의 봉사활동이 소홀했음
은 물론이고 이런 사회봉사를 어떻게 더 큰 선교적 목적과 연결해야 하는지 충분히
모색하지 못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주요관심 대상에서 노인이 배제
되는 한계를 가져왔다.
10) 김영동, “교회 노인학교와 노인 선교의 전망”, 장신논단 2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
과 문화연구원, 2004), 321.
8제 3 절 연구의 목적
그 동안 한국교회는 노인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에서 앞으로 한국의 급증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인 목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
가를 확인하여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노인 사역과 연구는 노인 교육, 노인 복지, 노인 선교라는 주제로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회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자의 논문이 가지
는 차별성은 노인을 보살핌과 위로하는 기존 소극적인 사역과 연구에서 벗어나 노인
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립심 강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노인 사역, 즉 수혜자에서 생
산적인 ‘사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노인 사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인
노인 제자도 사역을 통해 이웃 사랑의 실천과 상호 책임, 보완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건강한 그리스도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더불어 황혼기로 접어든 노인
도 선교적으로 나눔과 봉사의 형태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평생 제자도의 삶을 완주
할 수 있는 목회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본인이 사
역하고 있는 교회와 더불어 노인 목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한국교회,
미국내에 있는 미국인 교회 및 이민교회 등) 중에서 몇 교회를 선정하여 건강한 노인
목회 프로그램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와 분석을 통해 본 받아야 할 새로운
프로그램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방법
첫째,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현상과 노인의 문제를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서적
및 논문 그리고 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노인의 이해 및 노인 사역의 실태와 문제
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노인 사역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한
다.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과 제자도, 노인의 적극적 역할과 공동체의 사역에
9관해 신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서울영락교회와 미국의 이민교회로 사랑의 빛 선교 교회 및 충현
선교 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인 레이크 에비뉴 교회에 현장답사를 통한 인터뷰와 자료
수집으로 노인 사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건강한 노인 사역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다.
넷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사역 현황과 사역방향을 살펴봄으로 노인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인 한 지역교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자 한다.
제 5 절 연구의 개요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으로 연구의 문제 제기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들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고령화 현상과 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
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교회의 노인 문제를 파악한다.
제 3장에서는 노인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의 이론적 이해로 노인 제자도, 노
인 제자도의 적극적 패러다임, 노인 제자도 공동체 등 노인에 대한 성경적 및 신학적
이해를 통해 구체적 노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제 4장에서는 노인 제자도 활
성화 사례연구로 한국 교회, 이민교회 2곳, 그리고 미국교회의 노인 제자도 사역 사례
를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중심으로 교
회의 역사와 비전 및 노인 제자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노인 제자도 활성화
를 위한 목회방안들을 논의한다. 그리고 제 6장은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본 연구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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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령화 현상과 노인 문제
제 1 절 고령화 현상
1. 고령화 사회 정의
현대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 성장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평균 수명을 늘려 인구 구
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특징은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게 하였다. 현재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고 미래이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old-aging society)란 하나의 국가나 사회의 인구 구조 변동을 나타
내는 현상으로,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는 사회라고 정의한다.11)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
리고 20퍼센트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고령 사회(post-aged-society)로 구분
한다.12)
이런 고령화 사회의 특징으로는 노인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 노년기의 연장 등
이 나타난다. 우선 노인 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수반하게 된다.
11) A. J. Conle, How the Age Distribution of a Human Population is Determined (New
York: The Biological Laboratory, 1957), 84.
12) Frank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강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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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은 그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는 의미인 동시에, 반대로 그들을 부양할 생산연령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
미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는 인간 수명의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으
로 노화됨에 따라 생산적 노동력이 감소하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외감이나
자기상실감, 자아 중심성의 고립, 회의적 사고방식, 고독감, 보수적 판단 등의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자연 현상이기 때문
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운명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사람의 수는 적어지고 중년층은 축소되며 고령자는 증가
하면서 지금과 같은 연령 구분에 의한 ‘노인’의 개념자체도 바뀔 것이다. ‘젊다’라는 개
념은 지금의 20·30대에서 40·50대로 확산되면서 연령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질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을 일컫는 ‘노인(老人)’이라는 말을 대체할 또 다른 말이 생겨나
면서 노인과 젊은이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회적 역할 등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시
대가 될 것이다.13)
비슷한 뜻으로 미국에서는 50세가 된 사람들을 ‘a new man’ 또는 ‘a new
woma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50대 이후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늦
게라도 무엇이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생물
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개개인이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늙은 사람도 젊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젊은 사람도 늙을 수
있음을 뜻한다.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는 젊은 세대보다 더욱 활동적이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오래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
닌 건강한 정신과 인생에서 즐거움의 느낌을 고양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신체적인 한
계를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14)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이라는 개념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다.
13) 김지영,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와 문화 정책적 대응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23집, 
2010년 2월 
14) 고성희 외, 실버를 골드로 고령화 시대의 아름다운 노년맞이 방안 (서울: 하나의학사,
20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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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 변화
인구의 고령화는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실현되는 점에서 인류 최대의 축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년기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비 문제, 의료비의 증가, 가족구
조와 기능의 약화로 인한 노인부양기능 저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노후생
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인 복지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부양기능의 미흡 등 개
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인구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고령화에서는 많은 경우 노쇠, 질
병 및 장애 등의 건강 약화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건강약화
와 관련하여 노인들은 가족, 친척 및 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발자와 갈등, 미안함, 비용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력의 약화로 일상생활 비용, 수발비용, 여가 생활비용 부담 등
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건강한 삶의 여가사용과 삶의 질 향상도 중요
한 욕구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상실과 이에 따른 외로움 및 노혼과 관
련된 문제도 노인 개인에게 중요한 관심사와 문제가 될 수 있다.15)
또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가족 구성원수와 주거형태가 변화
하고 있다. 1975년에 평균 가족원 수가 5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3.1명이 되었고, 현재
와 같은 출산율 감소와 핵가족화가 계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가족원이 2.7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거주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초에는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
부만 따로 사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20퍼센트 정도였다. 1990년에는 25.5퍼센트 정도이
었는데, 2000년에는 44.9퍼센트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60퍼센트에 이른다. 이와 같
은 세대 간의 별거 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
는 경우에도 가족 수발자의 수발 부담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 의료비용 부담, 수발에
따른 직업역할의 제한 또는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 될 수 있다.
권중돈은 인구 고령화가 국가 산업구조, 금융, 주택시장, 문화, 직업 환경 등 전
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16) 첫째,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동
15) 이철우, 한국 사회의 고령화현상과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 (서울: 한국 학술 정보, 2006),
11.
16) 권중돈, 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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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화 현상은 2009년부터 핵심노동인구(25-49세)가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인 반면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가 계속된다면, 65세 이상의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 인구는 현
재 8명에서 2050년에는 약 1.4명으로 줄어들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5배 이상
늘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고령인구가 노동인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가함
에 따라 경제 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경제 전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인
다. 근로자 감소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현상은 OECD 국가 중 가
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력을 경제활동 및 생산 활
동의 기초적인 동력이라고 볼 때, 생산인구의 감소는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국
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인구 감소기에는 양으로부터 질로의
전환, 소비 내용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예상된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없었던 현
재의 노인세대는 상품구매력이 매우 낮지만, 연금과 노후준비를 갖춘 현재의 중장년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에는 상품구매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실버산업분
야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즉 돈을 버는 사람은 적어지고 쓰는 사람은 많아지게
되어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 부동산투자가 두·세 배의 수익을 안겨
주었던 데에 비해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인하여 그 매력이 상실되고, 고령화로 노후
가 길어지고 마땅한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인들은 금융자산
을 통한 노후대비로 방향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 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주거시
설의 확대와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역시 활성화
될 것이며, 핵가족화, 1인 고령자 가구 증가 등의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넷째, 금융시장의 변화다. 노후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전선에 다
시 뛰어든다거나 사회적 은퇴의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 때
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에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 이외의 ‘금융’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부양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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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저축률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축 감소는 가용자금의 축소, 투
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다섯째, 국가의 재정위기와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불균형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
다.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쳐 연금재정의 고갈
을 빠르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엔 2047
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국민연금 발전위원회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은 재정 재계산제도가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재정 조정이 가능한데, 재정 적자에
대한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섯째, 지역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사회는 이
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어 해를 더할수록 농어업 생산성은 저하됨으로써 농어촌지역
의 피폐화는 심화되며,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일곱째,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
산기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 부
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자 감소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
화될 전망이다. 예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던 것과 같
이, 갈수록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국민 연금제도는 물론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구인
연금 등 국가의 모든 연금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급여액은 낮추고 연금 보험료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이 연금 급여를 요구하는 노인들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개인과 가정 및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준비되지 못한 사회는 심각한 노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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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의 노인 문제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라는 개념은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
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현상”17)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의가 보여주듯이
노인의 문제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
서 노인 문제를 접근하고자한다.
첫째, 충분히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은 모든 노인을 노쇠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
상, 부양되어야 할 책임과 부담스런 존재로 여기면서 사회에서 노인 존재와 역할이
상실되어 갔다. 그 결과 노인의 경제적 문제, 역할 상실의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퇴조했고, 그로인한
가족 부양기능의 문제, 1인 고령인구의 증가와 같은 고독과 소외의 문제, 세대 간 갈
등의 심화 문제가 생겨났다.
셋째, 노인존중 가치관의 문제이다. 과거와 달리 노인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가치관의 문제가 생겨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문제와 삶에 무력감이나 열등감으로 더 이
상 자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났다.18)
1. 수동적 패러다임의 문제
가. 노인 경제적 문제
노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OECD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퍼센트로 OECD 평균
12.6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이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
17) 최일섭, 최성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출판, 2000), 310.
18) 앞으로 살펴볼 노인 문제의 이 세 가지 측면들은 이 연구가 제시할 노인 사역의 세 가지
중요제안들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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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도 전체 인구의 기준으로는 9.1퍼센트인 반면, 노인 인구는 34.8퍼센트로 한국 노
인의 둘 중 한 사람은 가난하다.19)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경제 활동을 종료하거
나, 재취업의 기회가 부족하고, 노동 시장에 머물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노년기 이전 경제적 준비부족과 미성숙한 공적연금 제도, 수명연장
등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의 정착, 국민 기초생
활 보장 제도를 통한 접근 방법 외에 경로연금제도 및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 보장정책은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
그동안 노인을 향한 사회의 패러다임은 노인을 노동력을 상실한 약자 집단으로
생각하여 정년퇴직제도와 노인 재취업의 기회 부족, 그리고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국
민연금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어 그 만큼 젊은 사람들이나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이 많
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필연적으
로 생물학적인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문제는 자연
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
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 연
령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사회에서 55세∼65세
를 노인으로 규정하여 은퇴와 재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굉장한 노동력의 낭비와 노인 빈곤의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존의 노인 노동력을 향한 수동적 패러다임이 노인 빈곤과 노인 경제
의 문제점을 심화시킴을 보여준다.
나. 노인 역할상실의 문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은퇴 이후 죽음
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어지는 무한정한 시간이다. 노인들은 일정 시점에 이르면 노동
및 사회 활동으로부터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은퇴를 겪게 되며, 이것은 “역할 없는 역
19) 남재욱,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프레시안, 2015년 5월 26일자.
20) 고수현. 윤선오, 새로운 노인 복지론 (파주: 양서원, 200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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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속에서 원치 않게 계속되는 여가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21)
노년기에 맞는 퇴직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하며 경쟁한다는 자체가
생의 만족감을 더해 주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신을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
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사회 역할 상실로 인해 사회적 정
체감 및 자존감의 박탈로 이어지고 이러한 박탈감은 노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무가치
함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소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런 상실감과 박탈감은 친구나
배우자,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면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노인 역할의 패러다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위안이나 휴
식 등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실제로 노동활
동으로부터 은퇴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뚜렷한 역할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년기는 더 이상 사회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퇴행적’ 시기라
기보다는 생의 적극적인 한 시기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오히려 노년기는 자신의 시
간과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사회의 능동적인 일
원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다.
오늘날 노인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 부양의 의무, 사회적
역할 및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많은 시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
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노인이 오히려 여가, 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재정적, 시간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역할과 활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낭비
요,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낭비가 될 것이다. 노인의 역할과 여가 활동이 노인 자
신과 가정, 나아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역할과 활동으로 그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공동체의 문제
가. 노인 가정의 문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21) 조성남,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4), 259.
18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되고 있
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공동체의 가족구조는 다
양화 및 가구의 규모, 기능의 변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수의 감소, 전통적인 가
족기능의 약화, 가족 해체 추세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력으로 더욱 가속화됨으로 노년기 가정
의 특징적 변화를 가져왔다.22)
첫째, 노년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양육 기간의 단축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부
모를 떠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신혼기에는 높았다가 자녀 양육 기간에는 낮아지고, 노년기에는 다
시 높아질 수 있다. 노년기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년기 이전의 결혼
생활, 부부간의 평등성과 역할 분담의 융통성, 퇴직으로 인한 역할변화, 퇴직자의 자
아상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정도, 부부 개인의 생활 주기상의 전이(轉移)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다. 그리고 중년기까지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웠을수
록 노년기의 결혼생활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23)
둘째, 노년기의 가정 생활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것은 황혼 이혼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에서는 황혼 이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의 28.7퍼센트를 차지, 사
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라는 애기다. 2012년 처
음으로 결혼 5년차 미만의 ‘신혼 이혼’을 추월한 황혼이혼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50·60대 10명 중 7명이 황혼이혼에 공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었다.24)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성 상실과 결혼에 대한 가
치관의 변화가 큰 원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부부간의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로 부부가 자녀를 출
가시킨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가부장 문화의 폐단과 남편에
22) 김승권, “한국 사회변동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 보건복지포럼, 2005년 통권 제103호, 5-8.
23) 엄예선, “노인과 가정문제”, 건전한 기독교 가정 (D. Min.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357-358.
24) 박선영, “황혼이혼? 나는 이래서 선택했다”, 한국일보, 2015년 11월 6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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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처가 황혼 이혼율을 높이게 만들었다.
셋째, 독거노인으로 구성되는 가정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전체노
인가구 가운데 독거하는 노인의 인구가 20.8퍼센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고노인의 증가는 그 원인이 노인 자신의 의지에 있든 혹은 환경적 요인에 있든 노
인 부부 세대와 비교할 때 상호의존 상대의 상실에서 오는 각종 문제와 아울러 보편
적인 노인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여 고통을 이중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체노인 인구 가운데 독거노인의 질병 및 우을증, 고독사,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하
게 높은 편이다.25)
이처럼 현대 고령화 사회는 전통사회와 달리 노인 가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
고 있다. 노년의 부부 생활, 황혼 이혼과 같은 노인 부부의 갈등, 노인 혼자 사는 독
거노인 문제 등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공동체의 약화로 인한 문제
점이라 할 수 있다.
나. 노인 고독과 소외의 문제
노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독의 문제이다. 노인들은 사회의
무관심(고독), 경제적 어려움(빈곤), 질병과 역할 상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소외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전통 속에서는 효도 사상에 준하여 자녀
가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미덕이요, 또한 의무로 삼아왔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노인 소외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은 각기 개인적 생
활 공간 및 생활체를 확립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사회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 공
동의 생활 시간은 단축되었고, 노인은 경시하고 아동은 중시하는 사회의 경향으로 노
인의 가치 하락 현상이 노인들로 하여금 소외와 고독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26)
또한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이 교육 수준의 차이는 가정 공동체의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 되어 결국 대화의
단절, 고부간의 갈등, 노인의 소외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
25) 유광수, 박현선,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003년 제23권 4호, 163-179.
26) 김종갑, “한국 노인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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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심각한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세를 진
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도 미쳐 고독감
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27)
그리고 현대화의 특징 중 하나인 도시화는 지리적 이동을 유발시켜 농촌 젊은이
들의 도시로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늙은 부모나 조부모들은 농촌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함으로 공동체의 공간적 고립도 노인 소외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만약 자녀들
과 함께 이동하여 도시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고속화, 고층화, 자동화 등의 진행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의 편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적응력이 낮은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가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은 대부분 불유쾌함을 경험하며 걱정을 유발
시키고 내향적이 되며 전반적인 대인 관계에 부정적이 된다. 그리고 고독감의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되어 결국은 자살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28) 최근에는 이런 노인 소외가 노인 자살과 노인 범죄 등의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공동체의 상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령화 현상은 노
인의 고독과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3. 노인존중 가치관의 문제
현대 사회는 전통사회와 달리 노인 존중의 가치관이 무너졌다. 노인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가치관이 노인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이어
지게 하였고, 또 삶에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노인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가. 노인학대의 문제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29)이라
27) 권육상, 최신노인 복지론 (서울: 류풍출판사, 2002), 77.
28) 모선희 외 2인, 현대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6), 37.
29) 노인 복지법 제1조 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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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이나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에게 최
소한의 필요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또는 유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2007년 한 해 동안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
인학대신고는 4,37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퍼센트가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 사례
는 2,312건으로 전년보다 1.7퍼센트 증가하였다.30)
이러한 노인 학대의 원인으로 첫째, 부양의 부담을 들 수 있다. 노인 학대는 부
양자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인 노인과의
쌍방 관계에서 형성되는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것은 노인이 일방적으로 지나
치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양자에 의존할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
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이다. 젊고 재정적으로 노부모
에게 의존하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는 자녀일수록 학대를 자행하며, 부양
자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될수록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는 혼자
또는 양로원에서 사는 노인이 가장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배
우자 없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그 다음은 배우자와 다른 가족과 함께 하는
노인, 배우자하고만 사는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다섯째는, 세대전이를 말할 수 있다.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
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섯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인데, 사회
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 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
에 의해서도 노인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노인 학대의 문제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언론 매
체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
30) 보건복지부, 2007년 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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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실제로 방치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학대 피해 노인 1만7735명 중 여성은 1만 2463명으
로 전체의 70.3퍼센트를 차지했고, 남성 노인은 5272명으로 29.7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는 노인들 중 경제적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성노인들이 주된 피해자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노인 학대의 행위자는 아들이 40.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이
어서 배우자가 13.9퍼센트, 딸이 12.3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사위, 며느리와 손자녀 및
친척 등을 포함한 ‘가족·혈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6.6퍼센트를 차지했다.31)
학대받는 노인들은 부양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스
스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들은 노인을 섬기고 존경하는 전통적 가치가 사회
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가족으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이처럼 전통적 노인 존중의 가치관
붕괴는 노인 부양 의식의 결핍으로 이어져 노인에 대한 패륜적인 폭력과 학대가 일어
나고 있다.
나. 노인죽음(자살)의 문제
노인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는 노인 스스로의 행동 속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노인
자살의 문제이다. 노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죽음과 임종의 문
제이다. 물론 현대사회 속에서 죽음이 노년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죽음과 관련된 경험들이 많다는
것에서, 혹은 죽음을 실제적으로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죽음을 생의 주기 가운데 하나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삶이 모두 소모되어 버렸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인 좌절로 받아들
이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노인은 남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
고, 생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하며, 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현한 사람으로 여겨
진다.
31) 장필수, “믿었던 아들·딸·배우자의 폭력... 노인학대 신고 5년 새 5만 건 넘어”, 헤럴드경제,
2016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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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점점 더 다양해지는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노인들이
긴 인생 여정을 걸쳐 익혀온 지식과 지혜는 이미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부정적인 경향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심한 고독
감, 우울감 그리고 자아 상실감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 의식이 희박해짐으로써 노인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더욱 깊어진다.
그래서 고령화 현상에서 노인의 죽음과 함께 노인 자살률의 급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노인자살실태 분석과 예방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자살자 수는 1989년 788명에서 2008년 4029명
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급격히 노인 자살이 늘면서 20년간 5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
와 비교하여,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65-74세 자살자는 44.7명, 75세
이상 46.5명이었지만,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65-74세 자살자가 95.9명, 75세 이상
154.8명으로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노인 자살의 원인으로 질병이 37.1퍼
센트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33.9퍼센트, 외로움과 고독 13.2퍼센트,
가정불화 10.6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32) 자살의 문제는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이 아무리 개
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이며 사회 현상의 하나
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33)
그리고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치관 변화는 노인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독거노인 74만 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6
퍼센트인 11만 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구나 상당수의 독거노인은 일정한 벌이도, 왕래하는 가족도 없는 탓에 죽어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며칠째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결국 노인생명존중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는 산업화,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
회변화에서 그 위치와 역할 축소, 이웃과 소통이나 유대감 단절 등으로 노인들이 잘
못된 죽음을 선택하거나 맞이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
32) 김윤종, “61세 이상 노인 자살 20년 새 5배로 증가”, 동아일보, 2010년 3월 5일자, 12면.
33) 김승용, 한국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4, 사회복지정책, 제19
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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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노인의 이러한 사회 문제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3 절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교회의 노인 문제
한국 교회에서의 노인 비율은 사회에서의 노인 비율에 비해 약 3배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난다.34) 고령화 현상은 전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노인의 사회 문제와 유사하게 세 가지 문제를 보인다.
첫째, 수동적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고령화 시대에 교회의 노인 비율이 다른 연
령층 보다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젊은 청년과 장년, 다음세대에만 포커스
를 맞추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노인 사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노인을 단순히 보살피고 도움을 줘야 할 수혜자로만 생각하여 만 70세가
되면 모든 사역과 봉사에서 은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수동적인 패러다임으
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상실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하여 결
국 교회에서 멀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서 노인들은 빈부의 차이, 직분의 차이, 사별한 노인과 부부
노인의 차이, 기존 노인성도와 새 가족의 갈등, 젊은 성도들과 세대 간의 갈등 등 교
회 안의 여러 갈등을 겪고 그로인해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교회는 노인들의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 은총 가운데 더욱 적극적으로 맞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자도 사역
과 교육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노인 제자도 사역과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노인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1. 수동적 패러다임의 문제
가. 노인 사역의 무관심 문제
34) 박광선, “목회자가 본 한국교회의 노인 목회 현실과 전망”,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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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 가운데 노인 목회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기에 고령화 현상을 대비하는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 목
회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교회 성장의 주축을 청년
들과 장년층으로 생각하는 목회적 구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성장 중심의 목회를 강조하면서 그 성장의 목
표를 헌금을 낼 수 있는 청장년층에 맞추다 보니 예배, 전도, 교육, 섬김, 교제, 이벤
트, 시설, 프로그램 등 모든 교회의 사역이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왔었다. 1980년대 후
반부터 일기 시작한 교회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목회자는 물론 일반 교인들까지 양
적인 증가에 치중하였다.
또한 한국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교회는 해외 선교를 통해 세계로 그 영
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했
지만, 개 교회가 자신을 과시하는 가장 가시적인 업적이 될 수 있었고, 목회자는 목회
자대로 이 목표를 통해 교회의 응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과 에너지를 해외 선교로 쏟았다.35)
또한 성장 중심의 청장년층에 집중하다 보니 다음세대 주일학교와 노인 사역에
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
음세대와 노인 목회를 향한 자각의 목소리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관심과 투
자는 많이 미흡하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그동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목회 가운데 있어왔
다. 한국 교회의 원동력인 청장년과 미래요 소망인 다음세대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노인이 된 기성
성도의 눈물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과 같이 고령화 현상 가운데 노인
성도들이 교회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들을 목회의 중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령화 현상 가운데 교회
는 노인들과 함께 전통을 지키고 미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적극적인 노인 사역
35) “한국교회 성장과 그 둔화현상의 교회사적 고찰”, 교갱뉴스, 1997년 06월 19일자, 목회신학
면. 2017년 3월 인용. Online: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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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과제로 야기된다.
나. 노인 역할 상실의 문제
교회에서 노인들은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점잖고 존경스러
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의 발달과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조기 은퇴는
노인들의 역할을 상실시켰고,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과 아울러 교회 안에서도 노
인의 역할 상실로 노인들은 더욱 소심해지며 침체되어 신앙의 저조를 나타내기까지
한다.
장로교 헌법에 담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를 하고, 장로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연로하여 사임할 때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거나 20년 이상 시무를 하지 못하고 연로하여 퇴임을 하는 경우는
은퇴 장로가 된다.36) 그렇게 교회의 대부분의 직무는 만70세 전으로 직분과 사역을
내려놓는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지켜왔던 기존 노인 성도들은
자연스레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마음속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교회 안에서 노인 역할 패러다임은 노인을 봉사자와 사역자가 아닌 수혜
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 휴식이나 위안 등 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만
들었다. 실제로 은퇴한 노인 목사는 오랜 시간 섬기며 사역했던 교회에서 역할이 없
어지고, 후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로 인해 기존 교회를 출석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목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조용히 신앙 생활을 하며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 성도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뚜렷한
역할 없이 예배의 참여자로, 교회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생활을 한다. 이는 은퇴
를 통해서 역할 상실, 경제적 능력 약화, 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같은 사회에서의 노인
역할상실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교단의 헌법으로 정한 직분의 은퇴가 만 70세이어도 교회 봉사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의 은퇴는 있을 수 없다. 물론 노년은 그 기능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시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노년기를 ‘퇴행적’ 시기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인식하기보
다는 적극적인 삶의 또 다른 한 시기로 다루어야 한다. 노인 성도들은 오히려 젊은
3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총회교육자원부, 201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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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 보다 시간의 여유와 신앙의 경륜과 삶의 지혜가 더 많기에 교회 안에 더 능동
적인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교회의 노인 역할 패러다
임은 이러한 노인의 역할을 잘 개발해 주지 못하고 노인성도로 하여금 그 역할을 상
실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도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2. 공동체의 문제
가. 노인 갈등의 문제
인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갈등을 경험한다. 교회도 갈등이 존
재한다.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 직분자의 갈등, 각 부서들의 갈등 등 교회 안에는 수
많은 갈등이 늘 있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고령화 현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노인의 갈등이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교회는 가히 폭풍과 같은 예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젊은
이예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현대예배는 흔히 장년들이 드리
는 예배와 달라 예배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서구교회에서
는 주일오전예배에는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열린 예배에는 청년들이 모여 예
배를 드려 예배에 있어 세대 간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37) 이뿐 아니라, 교
회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은 지식, 경험, 문화, 신앙의 배경 등 많은 부분 젊은이들과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노인 성도는 은퇴 후 수입의 격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
론 은퇴 전 노후 준비와 연금 제도, 자녀의 도움 등으로 노년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 성도들이 교
회 안에도 존재한다. 교회는 이러한 노인 성도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고는 있지만 이
에는 한계가 있다. 노년의 빈부의 차이로 인한 신앙의 갈등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년의 빈부의 차이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
고 안 받고의 결과로 느껴져 노인 성도들의 신앙적 갈등을 더욱 부추이기도 한다.
또한, 교회 안의 직분은 겸손히 봉사해야 할 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얻은 직분
37) “예배로 인한 세대간 갈등 심각”, 크리스천투데이, 2007년 11월 12일자, 문화면. 2017년 3
월 인용.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188699/200711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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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생 따라다닌다. 원로목사, 은퇴목사,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집사 등
은퇴 후에도 직분을 신분으로 나누는 좋지 못한 한국 교회의 관습이 여전히 존재한
다. 노인성도는 조직과 관료제에 익숙하기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직분과 서열로 자신
을 나타내거나 구분함으로 공동체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별한 노인과 부부
노인의 차이로 인한 갈등, 기존 노인 성도와 새로운 노인 성도간의 갈등 등 고령화 현
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나. 노인 고독과 소외의 문제
핵가족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대화 단절, 정보화 사회의 영향으
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강한 소외와 고독감
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공동체 안의 노인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이다.
은퇴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설자리를 잃
어가고 있다. 한 평생 성도와 직분자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지만, 은퇴로
사역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의 역할과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성도가 된다.
일부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 건강강좌나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
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1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이 고작이고, 전문적이며 체
계적인 운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교회 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수
한 욕구를 지닌 노년부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
인 활동은 거의 없는 명목상의 모임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어버이 날,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국한하여 방문과 선물을 안겨주는 등 대부분 교회
의 노인 사역은 일회성 또는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아 이렇게 몰려오다 방문이 끓기면
노인들은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교회의 외형적인 건축구조물을 볼 때도 계단이 많고 본당은 대부분
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하도록 배치하고 있어 장애인은 물론 연약한 노인들에게 어려
운 부담거리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식당에는 힘없는 노인들을 위한 배식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들을 휘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주택과 많이 멀어지면서 자가 운전이 가능
29
한 젊은이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자가 운전이 힘든 노인들은
교회 버스 시간에 맞추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때로는 교통상의 어려움으로 교회
에 출석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게다가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와 핵가족
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인을 부양하거나 교회의 출입을 돕는 경우가 감
소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교회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노인의 소외와 고독을 더
욱 가중시킨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노인 그룹이 서로 코이노니아(교제)를 가
질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동체 안에서의 노인 역
할상실과 무관심으로 노인들을 비주체적이며 무기력하게 만들어 교회에서조차 노인들
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제자도적 가치관 결여의 문제
가. 노인 교육의 문제
평생 교육은 해방, 자아실현 및 자기 성취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평생 교육의 개념을 근거로 노인 교육의 필요성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추세는 사회 교육이나 직업 교육의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1970년대부터 노인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라는 이름으로 노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
분 신앙을 훈련하고 건강과 생활 지식도 가르치며, 여가 활동도 지도하고 있다.38) 이
러한 교회 노인 교육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교회 내 노인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교회 노인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교회 노인 교육 현
장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노인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에서 시행
되고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내용은 저명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거나,
무용, 국악, 요가, 탁구, 컴퓨터 등과 같은 부서별 정규 활동 및 등산, 사회봉사, 수련
38) 박현식, 복지선교를 위한 교회노인 교육 활성화 방안, 2008, 기독교교육정보, 제20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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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의 과외 특별 활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반면 소형교회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교회는 조직, 인력,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하여 예
배, 몇 개의 특강, 노래와 율동, 건강체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양적 편차는 있지만 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프로그램 사이
의 어느 한 중간의 형태로 예배, 노래와 율동, 취미 활동, 특강 중심으로 되어 있다.39)
이를 볼 때 예배를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의 욕구나 프로그램의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에 따라 특별한 방향과 균형감이 없이 사
회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회가 답습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오락과 취미
위주 프로그램, 설교 형태의 단순 주입식 교육 형태, 기독교적 관점의 프로그램 부재,
비전문성, 행사 중심의 활동 등이 문제로 야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교육도 곧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이라는 공식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유아를 비롯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는 교육의 대상으로 지대한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노인을 위한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연구와 경험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마치 그 교육적인 기능을 젊은 층의 전유물로만 여기며 노인들은 단순히 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들의 재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인색하기 그
지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노인 교육의 문제점은 설교 형태의 단순 주입식 교육 형
태로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특화시킨 궁극적인 죽음과 내세, 자신
의 일생의 경험을 돌아보고, 현재 삶의 풍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이고 심층성 있
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왔었다. 그리고 행사 중심의 활동으로 교회 노인
교육이 정형화 되어 버려 노인관광, 노인생신장치, 노인장기자랑 등과 같은 행사들이
교회 노인 교육의 전부인 양 인식되고 말았다.40)
교회는 노인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평생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아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과 장년 등과
39) 오경석, “교회 노인대학 프로그램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225-245.
40) 윤갑수,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 노인 교육 활성화 방안”, 2010, 기독교교육정보, 제25집,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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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노인들도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할 기독교교육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노인들이 인생의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하
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제자도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하
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노인들의 제자도적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나. 노인 기독교 내세관 문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수(長壽)노인의 증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성취로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야기되는 부
정적 문제들로 인하여, 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를 재앙(災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
지 않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당면한 해결 과제이다. 가정이 아닌 병원
등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문제 등등 노인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 또한 노인들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들 이해하고 다루어야하는 목양적 책임을 마주대하고 있다.
노년기는 보편적으로 생애의 그 어느 시기보다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지인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한 노인 스
스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시기이기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등
은 인간 생애주기의 다른 단계들에서보다 그 정도가 훨씬 높다. 만약 노인들이 죽음
에 대한 이해를 이별, 두려움, 상실감, 절망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그 노년
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자 적응
과제인 죽음의 문제를 제자도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노인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은혜
로 받은 구원을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노인 제자도 사역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고령화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무관
심 가운데 노인을 연약하고 불필요한 존재, 또 보살핌과 위로 등 섬김을 받아야 할
수혜자로만 보는 기존의 노인 사역 패러다임과 노인들에게 영육의 코이노니아(교제)
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동체 문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
인 노년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
는 제자도의 교육부재는 한국교회가 노인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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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역들이다.
지금 이 시대가 당면한 노인 문제는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극 나서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노인들에게 종교는 커다란 의미
를 갖는다. 종교는 노인들로 하여금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우며 생활의 유의미
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전하도록 돕는다. 사람이 늙으면 완고해져서 사고방식
을 바꾸거나 새로운 신앙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이 역사 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그 안고함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완고한 사고방식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노인 사역 패러다임의 변
화, 공동체 사역, 제자도 교육은 노인 목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41)
41) 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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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인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의 이론적 이해
본 장에서는 고령화 현상에서 노인 제자도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하기 위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1절에서 노인 제자도의 이론적 이해를 위해 노인,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노인 제자도의 성경적 및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고, 2절에서 노
인 제자도 사역을 통한 적극적 패러다임의 이해 그리고 3절에서 노인 제자도 사역을
통한 공동체의 이해를 살펴본다.
제 1 절 노인 제자도
1. 노인의 정의와 개념
가. 일반적 이해
노인이란 ‘늙은이(older person)’ 또는 ‘시니어(senior)’, ‘나이 많은 자(aged)’, ‘후
기 성인(later adult)’, ‘연장자(elderly)'로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나이에 따라서 55-65세를 초로(初老), 65-75세를
중로(中老), 75세 이상을 말로(末路)라고 하기도 한다. 관습적으로 회갑(回甲)년인 만
60세를 노인이 되는 상징적 나이로 생각한다.42) 사회학자 애슬리(Ashley)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했다. 그는 연소 노인을 60-74세, 중·고령 노인을 75-84세, 그리
고 고령 노인을 8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노인 복지법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43) 그러나 연령만을 고려하여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
에 대해 정의할 때 노인의 사회 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 등이 다양하고, 또한 성
42)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44.
43) 전천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1998, 교육목회 (서울: 장신대, 199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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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이후의 시기들은 그 경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브린(Breen)은 노화의 개념을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을 포함시
켜 노인을 이렇게 정의한다.44)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
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 되어 가는 사람, 다섯째,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하
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 노인의 정의
는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
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45)
지금까지 나열한 노인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신체적 능력의 감퇴, 기능의 쇠퇴,
역할의 약화 등 신체의 쇠약해짐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해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특징은 성숙해짐으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의 ‘노인’의 정의는 일반 노인학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독특하다. 성
경은 ‘노인’을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근원적으로 영적 영역인 성화의 과정에
까지 확대하여 정의한다(고전 4:15). ‘노인’의 성경적 이해에는 중생인(regeneration)이
라는 인생관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이 땅의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롬 8:22)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
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함해야 한다(롬 12:1). 그러므로 현직을 떠난 노인
이라 할지라도 비록 시무할 때와 같이 몸이 기능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은사활동이 가능하다(엡 6:1-4). 이 은사는
오랜 세월을 통해 지혜의 본분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생활에서 나오는
44) L.B. Breen,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45)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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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전 12:13) 성령의 귀중한 열매이다(갈 5:22-23). 육체적인 힘과 건강이 쇠퇴해
짐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영적 성숙을 증진시키고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배경이 된
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이러한 개념은 노인과 관련된 성경의 묘사들 속에서 발견된다. 첫째, 사용된 용
어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구약에서 ‘자켄(ָזקֵֽן׃)’은 ‘늙다’, ‘늙어가다(창 18:12)’,
‘노인’, ‘수염이 나있는 사람(삿 19:16-22)’의 뜻이고, ‘시브(שִׂיב)’는 ‘백발이 되다’, ‘머리
가 희어지다(삼상 12:2)’, ‘백발의 노인(호 7:9)’을 뜻하고, ‘야쉬스(יִָׁשיׁש)’는 ‘나이 들어
존경할만한’, ‘덕망 있는(욥 12:12)’의 뜻이며, ‘사베아흐(ָׂשַבע)’는 ‘만족한’, ‘배불리 먹는’,
‘∼이 많은(창 27:7)’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신약에서 ‘게론( γέρων)’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를 가리키며(요
3:4)’, ‘게라스( γῆρας)’는 ‘늙은 나이, 고령(눅 1:36)’의 뜻으로, ‘프레스뷔테스(πρεσβύτ
ης)’는 ‘노인, 연장자(눅 1:18; 딛 2:2; 몬 1:9)’로 사용되었다.
즉 성서에서 노인을 나타내는 용어는 ‘노년’, ‘백발’, ‘흰 머리’, ‘조상’, ‘노인’, ‘늙은
나이’, ‘장수’, ‘장로’, ‘백발을 한 사람’, ‘늙은이’, ‘센머리’, ‘노경’, ‘기력이 쇠한’ 등의 다
양한 표현으로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상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경륜과 지혜의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로, 성경에서 노인의 나이와 은퇴 연령을 살펴볼 수 있다. 타락 이전의 삶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모르는 삶이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실낙원 후 창세기의 족
보를 보면 아담이 930세, 므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나 노
아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아브라함 시대에는 200세 이하로
줄어들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창 25:7-8), 모세는 120세(신
34:7)를 살았다. 모세 이후로 수명은 더 감소하여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많지 않았
다. 구약과 신약의 평균 수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약의 경우 유다 왕들의 연
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4세 정도로 그 평균 수명을 추측할 수 있고, 신약 시대에
도 노년에 기준 나이를 찾기 어려우나 구약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라는 질문에서
당시 50세가 노년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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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레위인들은 회막이나 성전의 일을 맡아 할 때 50세까지 하도록 규정이
있다(민 4:30; 8:25; 대상 23:24). 그러나 레위인들은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않았
던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후배들을 돕는 일을 했으며(민 8:25-26), 신약의 사가랴
도 노년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눅 1:8-23).46) 이렇게 성경의 연령기록을 보면 은퇴
의 나이는 있으나 노인들은 계속 경험과 지혜자로 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노인의 역할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은 노인
을 존경의 대상(출 20:12, 레 19:32 신 5:16), 지혜의 상징(신 21:2-6; 22:15-18;
25:7-9),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신 4:40; 5:33; 11:21), 가르치는 영적 스승(삼상
2:22-36; 4:18), 전통의 전승자(출 18장; 신 32:7)로 그 역할을 소개한다.
이처럼 성경에서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해 가지만 그 속사람은 생명이 약동
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표현된다(고후 4:16; 고후 5:1). 이러한 입장을 신학적
이해를 통해 더욱 조직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신학적 이해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창 1:26-28).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올바른 세계의 구조를 만드셨다. 노화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
획과 뜻 안에 있기에 노화의 현상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진행시키는 섭리와 경련의
한 부분으로 존중해야 한다. 성경은 노인에 대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 19:32)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노화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 존엄성과 신성함
이 결코 감퇴될 수 없다는 것이다.47) 오히려 노화 과정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의 원숙함을 존경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노인이 육체적으로 볼품없고 정신적으
로 혼미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
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
46) 맹용길, 한국교회와 노인 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45-47.
47)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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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됨으로 잘못된 방향의 문제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일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 세
계 전체를 흔든 대재난이 되었고, 인류 전체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도 아
담의 범죄에 연루 되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창 3:17-19). 타락에 대한 하
나님의 저주로 인간은 왜곡된 육체적 노동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흙으
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왜곡된 방향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구속에
대한 인식은 노년기에 더 강해져서 칼 융(Carl Jung)은 중년을 지난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종교적 차원을 의식하게 된다고 관찰했다.48) 노화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함을 뜻한다. 삶의 목적중의 하나는 죽음이 올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해 두
고 살아가는데 있다. 노화과정의 불가피한 결말에 직면하는 능력과 용기는 예수 그리
스도의 구속행위에 대한 개인적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은 남은 인생
을 보다 힘차게 살 수 있고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초연히 준비된 태도를 가졌다(빌 1:21). 삶과 죽음 두
실제에 대해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으며 언제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Calvin)도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보았지만 노년
기에 성취해야 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
다.49) 노화는 고통의 시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가해진 고통이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
단이 된다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노년의 나이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양심과
정의로움을 갖춘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신성으로 인하여서 잘
준비된 노년이 우리를 무덤에 갈 때까지 잘 지켜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앙이 평안
하고 고요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선한 노인이 된
다는 것을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인내심을 수반하는 평안의 상태로 보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경신학적 노인이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영원 세계
48)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33-34.
49) K. Brynolf Lyon,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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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가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이다(고후 5:1-4). 중생한 성도는 노화라는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학이 가능하다. 이
런 의미에서 노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
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50)
2. 제자도의 정의와 개념
위에서 보여준 성경신학적인 노인 이해에 기초하여 노인 제자도의 개념을 정의
하기 위해 먼저 제자도의 기본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가. 성경적 이해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19).”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
막 명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 먼저
본인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자도’(discipleship)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의 정
의도 내린 적이 없다. 그 대신 무엇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격이며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득하다. 옥한흠은 제자도를 “이상적인 성도상(聖徒像)으로 우리
가 어떤 표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훈련받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대
답이다51)” 라고 했다.
‘제자’라는 일반 개념은 예수께서 인간들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실 때 처음 사
용된 것이 아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특정 의미뿐 아니라 일반
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특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부분인 지상명령
과 초대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마 28:19-20). 신약성경에 ‘제자를 삼는다’는
동사는 25번밖에 안 나오지만 ‘제자’라는 명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무려 264번이나
나온다. 일반 헬라어에서 이 말은 특정 직업의 도제, 특정 과목을 배우는 학생, 특정
스승의 문하생을 뜻했다. 이러한 제자들은 스승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겼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제자도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
50) 권영규, 노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 https://www.cjob.co.kr/christianity/1364.html
51) 옥한흠, 평신도를 위한 제자훈련 입문 길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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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 밑에 들어가 스승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했고 유대교 지도
자들을 대면했으며 요한이 옥에 갇혀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지켰다(마 9:14-17). 이들
은 스승의 가르침뿐 아니라 스승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부르시되 그들을 자신의
가르침뿐 아니라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에 특성이 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완
전한 복종을 기대했으며, 자기를 따르면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셨으며, 다른 사람
을 섬기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로 사람을 모으실 때, 아주 평범한 사람
들의 무리를 모으셨다.52)
특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
을 구주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사람이다. 복음서에서
제자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를 가리키며, 초대교회에서 신자, 그리스도인, 형
제/자매, 그 길의 사람, 혹은 성도라는 단어로 지칭된 사람들의 총칭이다.53)
성경적 제자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부르심은 하
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이 그것에 반응하는 형태로 표현되는데, “너
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출 6:7)”라는 반복된 약속에서
드러난다. 구약의 두려운 야훼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으로
재구성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
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성경적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드
러내시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며 그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54) 이러한 성경적 제자도의 이해는 신학적 이해를 통해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나. 신학적 이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
52) David Watson, 제자도(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02), 18.
53)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Following The Master), 황영철 역 (서울: 국제 제자훈
련원, 2015), 50.
54) Ibi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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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했다. 그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했을 때,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다. 지하교회, 비밀방송으로도 모자라 히틀러 암살
계획에도 가담한다. ‘부르심’을 ‘죽을지라도’로 받아들였고 1945년 4월 9일 플로센뷔르
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본회퍼의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해는 그 급
진성에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제자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그리스도인
들이 본회퍼의 말처럼 문자적인 순교에로 부름을 받지는 아니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은 명백하고 헌신된 제자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55)
몇몇 사람들은 제자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신자라고 말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
즈(Juan Carlos Ortiz)는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자
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나라의 구성원이기는 하지
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분의 제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
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56)
드와이트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도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받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
다. 제자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
람이 제자인 것은 아니다. 제자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주인
으로, 주님으로 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다
루는 것이다.57)
웰터 헨릭슨(Walter Henrichsen)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교훈에
철저히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사람을 보라. 그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결과, 그는 평범한 삶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가장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가장 뒤에 서기를
결정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 한다.58)
55) Watson, 제자도, 18.
56) Juan Carlos Ortiz, 제자입니까(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3), 9.
57) J. Dwight Pentecost, 제자를 삼아라(Design for discipleship),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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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이는 전적인 ‘제자들’과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거나, ‘성령 충만한 제
자들’59)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무리와 비교하면 그 둘의 차이는 헌신하라는 예수님의 부르
심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 이런 헌신의 결핍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에는 제자와 보
통 신자라는 두 수준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제자도를 삶의 전체다”60)라고 정의했다. 그렇
다면 예수의 제자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일에만 헌신
된 자가 아니고 예수로부터 내 삶, 내 모든 삶, 내 실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며 그에
게 헌신된 사람이다. 특별한 종교적인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어떻
게 사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제자도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노인 제자도의 정의와 개념을 이
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노인 제자도가 체득(體得), 체화(滯貨), 체현(體
現)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3. 노인 제자도의 정의와 개념
노인 제자도는 일반 제자도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목표로 인생의
말기에까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
이다. 이러한 노인 제자도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
는 체득(體得),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체화(滯貨), 예수님의 삶을 사는 체현(體現)
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 체득(體得)하는 노인 제자도
노인 제자도에는 평생 예수님을 배우는 체득(體得)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체득
(體得)이란 “몸소 체험하여 알다,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뜨다”의 의미가
58)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Disciples are Made-not born), 번역부 역 (서
울: 네비게이토, 2007), 40.
59) 이 견해의 극단적인 형태가 1970년대 북아메리카의 ‘목자운동’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흥
미롭게도 ‘제자도 운동’이라고 말한다.
60)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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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말, 행위, 사역과 리더십, 죽음
과 부활과 재림을 배워 예수 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의 생애와 인격, 말씀과 가르침, 사역과 리더십,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과 초
점은 ‘하나님 나라’였다(마 6:33).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안의 새로운 삶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 살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61) 예
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든 그렇지 아
니한 평범한 성도의 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간에 예수 앞에 나아와 회개하
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구원의 실제를 맛볼 수 있게 하였다(눅
17:20-21; 마 12:28).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수를 배우며
따르는 제자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행 1:8; 2:17-18; 2:41-47).
윌라드(Willard)의 제자도 정의에도 체득의 요소가 나타난다. 그는 제자도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또는 통치
에 유효하게 통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분
스승이요 모범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
독교 영성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서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는 것
[이다.]62)
존 스토트(John R. W. Stott)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63)라고 했다. 교육학자 박경호도 그리스도인에게 교육의 진정
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안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
록(딤후 3:17) 지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다.
이렇듯 제자가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몸소 습득
하는 체득(體得)의 과정이 필요하다. 노인 제자도는 이 과정이 인생 성장기뿐만 아니
61) 박일영,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성경공
부 교재, 2017)
62) Dallas Willard, 잊혀진 제자도(The Great Omission),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7), 81.
63) 박경호, 기독교 평생교육, (서울: CLC, 20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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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년기, 노년기, 임종의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제자도에서 체득(體得)의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주체성이란 측면에서 노인 제자도의 체
득(體得)이 필요하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마 5:3; 눅 6:20). 이와 상응하게 제자도의 습득도 단순히 개념을
배우는데 있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체득하는데 있는 것이
다. 노인 제자도는 이러한 체득을 일평생 지속하는 것이다.
둘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인생의 노년기에도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배
워나가기 위해 노인 제자도의 체득(體得)이 필요하다. 노인 제자도의 평생교육은 우리
의 구원(벧후 3:9)과 거룩함(살전 4:3-4)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생의 마지막까지 새
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노년에도 지속되는 은사의 발견과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사도바울은 교회
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과 은사가 있음을 말한다(고전
12:27-28). 은사는 교육을 통해 발견되고 개발된다. 노인 제자도의 체득(體得)은 성령
을 통해 부여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작업의 중요성을 생의
마지막 까지 강조한다.
나. 체화(滯貨)하는 노인 제자도
체화(滯貨)는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됨을 뜻한다. 예수
의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그의 가르침과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까지 미친다.
카일 이이들먼(Kyle Idleman)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
도의 체화(滯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64)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존경 받는 하
나님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다. 그
러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에는 잃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이들먼은 말하기를
64) Kyle Idleman, 팬인가 제자인가(not a fan),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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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
신다”고 했다.65) 예수님은 약간의 조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끊임
없이 체득(體得)하여, 삶의 중심에 변화되는 것, 즉 체화(滯貨)를 원하신다.
윌라드(Willard)의 제자도 역시 오직 믿음만을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을 극복하고
자 한다. 그렇다고 그는 우리가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음주의 구원관을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입에 발린 고백이다. 그에게
참된 믿음이란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다. 순종은 언
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이해된다.66)
이와 같이 노인 제자도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한 배움의 과정이 삶과
인격 가운데 완전히 배인 체화(滯貨)의 과정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체화(滯貨)의 필요
성을 설명한다면, 첫째, 거듭남의 확신을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3:5). 거듭남은 본성이 변
화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자기 몸으로 구원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자신
이 거듭난 제자임을 노년의 시기에도 인식하며 살 수 있다. 노인의 거듭남의 확신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체득(體得)하여, 삶과 인격 가운데 완전한 체화(滯貨)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위해서이다. 체화(滯貨)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를 받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67)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노년에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늘 영혼이 채워지
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이다. 노년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
지 않는 사람, 말뿐인 믿음,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
고 감정적으로나 이해하는 믿음이 많다. 그러나 체득(體得)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
목자, 스승, 왕, 신랑, 친구로 모시고 전인격에 가운데 체화(滯貨)할 때 성숙한 그리스
65) Ibid., 58.
66) Willard, 잊혀진 제자도, 82.
67) 배본철, 성령충만이란 어떤상태인가?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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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다. 체현(體現)하는 노인 제자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도록 선택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단순히 지적(知的)인 동의에 머물거나 자
신의 범위에만 머무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것을 기대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
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마 9:9),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눅 18:22), “들어라”(요 10:27), “나를 따르라”(막 8:34) 라고 명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제자도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실천 지향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68) 성경은 배움의 체득(體得)과 완
전한 습득의 과정인 체화(滯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앎이 적극적 행동으로 수반되
어 삶 가운데 체현(體現)하는 제자도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딤후 3:5) 외형적 경건이 실
제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고, 세속적이며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
평생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성숙됨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인격과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해야 가
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월라드(Willard)가 몸의 제자도를 통해서 제자도의 완성을 지향하
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69) 그가 볼 때 몸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
분이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지배하는 처음 영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몸 자체가 가
지고 있는 인과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몸은 영혼이 드러나는 구체적 형식이다. 40
살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몸을 보고 그 사
람의 영혼을 느낀다. 노인 제자도에서 볼 때 이것은 몸이 변하지 않으면 제자도는 완
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을 통해 ‘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한다. 우
리의 시선, 표정, 손발의 실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 삶의 변화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68) 박경호, 기독교 평생교육, 30.
69) Willard, 잊혀진 제자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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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닮아야 한다. 섬김의 몸, 선한 도구로서의 몸, 의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는 몸, 치유
하는 손길, 복음을 전하는 발 길, 이 모든 것을 내 것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제자도의 체현(體現)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
의 이중 계명을 위해 필요하다.70) 노인 제자도의 체현이 하나님에 대한 혼신을 다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내 몸 같은 사랑으로 나타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경제
적 정의가 일어나며, 평화와 자유가 확대됨으로 삶이 건전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
기에 필요하다.
둘째, 지상명령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예수님을 믿
고 따르는 이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지상명령이다. 노인 제자도의 체현(體現)은 복음
의 바른 이해와 선포적인 삶을 통해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의와 샬롬을 구현해 나
갈 수 있기에 필요하다.71)
셋째, 삶의 선한 결말을 맺을 수 있기 위해 노인 제자도의 체현(體現)이 필요하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보내졌다. 포도원 비유에서처럼(마 20:1-16)
전 생애가 매일 매일 선하게 일할 때 보상을 바랄 수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딤후
4:7), 깨끗한 양심과 정직하며 경건하고 의로운 노년,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영
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위해 노인 제자도의 체현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노인 제자도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체득(體得)하고, 전인격 가운데 체화(滯貨)를 이루어, 구
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체현(體現)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노인 제자도의 적극적 패러다임
본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노인 제자도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소극적 자세에
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할 노인 제자도 패러다임의 개념과 성경적 이
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노인 제자도의 적극적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
7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70.
71) Ibi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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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2편 14절에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는 말은
비록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 쇠약하다고 할지라도 노인에게 소중하고 풍성한 가치들
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요엘 2장 28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은 노인들의 의식변화
결과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노인이 되는 과정이란 인생의 꿈이나 비전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전 생애를 통해 인생 가운데 일어남을 보
여준다. 그러므로 인간 신앙여정은 임종을 맞는 순간까지 계속됨으로 삶의 마지막 순
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제자도의 삶임을 성경은 보여준다.
호위(C. G. Howie)는 노년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72) 첫째,
인간의 가치는 나이에 의하여 감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것은
그들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 받는 창조물로 남아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가치가 부여되었다. 나이 먹는 것은 질병이 아니며 자연의 과정의 한 부분이
다. 하나님은 청년들과 활보하시고, 중년들과는 바쁜 가운데 계시고, 노년기에는 느린
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나님의 은
혜의 통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둘째, 매일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애는 그 순간을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며 죽음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인생은 우리가 아
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찍 감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전과는
다른 향상된 삶이 되어야 한다. 노년은 중생 그리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따라서 노인은 귀중한 존재이다.
셋째로,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가능성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
류관이다. 그런데 건강해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 육체적인 쇠퇴가 쇠락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노년은 크고 강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 생애를 단단히 붙드시는 때이다.
넷째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늘 새로워진다. 주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
롭게 하고 믿을 때 연령은 그 자체의 의미와 영광을 갖고 있고 경이로서 채워질 것이
72) C. G. Howie, Aging: a Christian View (UPCUSA, n.p., 1981), 1-15. 이창희, “노인 목회
활성화 방안들” (목회학박사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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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실과 육체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퇴화는 실제의 핵심이 아니다. 노년에게 진정
한 것은 새로움을 덧입는 변화이다. 매일 매일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여 가는 것이 중
요하다. 모세나 사무엘, 다니엘이 노년에 성령 안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인들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견해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노년의 의미에 대한 적극
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년에 대한 제자도의 태도를 전환할 것을
함축한다. 기존의 노인을 대하는 사역은 소극적으로 노인을 연약한 존재, 보살핌과 위
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사역했다면, 적극적 노인 제자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사역
에서 벗어나 노년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우고(체득(體得)),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
로 변화시켜 나가며(체화(滯貨)), 오고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와 노
인의 지혜와 경험과 영성의 삶을 제시함(체현(體現))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
역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노인 제자도 패러다임이 성경에서는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2. 성경적 이해
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경과 지혜의 노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화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 있기 때
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부분인 노화를 두려워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젊고 더 활기차게 보이고 싶어 각종 건강식품, 의학 기술, 패션 디자인, 문화 콘텐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노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해 성경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쇠약해지는 것
이 당연함을 말씀한다. 노인의 표시로서 성경과 고대 중동 세계는 무엇보다 흰머리(백
발)를 언급한다. 말년에 사무엘은 “보라, 나는 머리가 희었고...”(삼상 12:2)라고 말한
다. 흰머리와 함께 노년기에는 시력, 청력, 미각과 치아의 약화 내지는 상실과 함께
기운이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슥 8:4)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를 경험하
며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시 71:9)을 느끼게 된다.73) 전도서에서 노년의 죽음에 이르
73) J. W.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 문희석 역 (왜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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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쇠약의 과정을 시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전 12:1-8). 특히 전
도서 12장 6절과 7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
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
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청년들에게 노년의 실상을 깨우치면서
창조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 주고 있다.
고대 중동 세계와 성경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욥 12:12; 32:7). 그 한 예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년을 배
경으로 한 장로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출 18:12; 출 19:7; 레
4:15). 성경은 노년이 죽음과 상실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노년은 인생
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시기
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노화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 존
엄성과 신성함이 결코 감퇴될 수 없음을 말한다.74) 오히려 노화 과정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형상의 원숙함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비록 노인이 육체적으로 볼품없
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존중되어
야 한다. 노년의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라고 고백함으로써 육체의 쇠퇴함 속에서도 오
히려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개혁자 칼빈
(Calvin)은 전인(the whole pers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실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노쇠한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노인들에게는 후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
는 지혜가 있다.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은 대체로 노인들이었다.
지혜는 노인들의 유산인 것이다. 노인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도출판사, 1976), 216.
74)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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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라는 직분으로 나타난다. 장로란 연령이 높고 생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
컫는 말이며, 노년의 권좌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기능에서 지도자였던 것은 물론
가족과 부족의 장 위치에 있었고, 싸움의 지휘관으로, 재판관으로, 권면자로 그 공동
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 때문이었다(신
21:2-6; 22:15-18; 25:7-9; 삿 4:2 이하).
유다 왕 르호보암은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충성했던 노년의 장로들의 충고를
저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왕국 분열의 실패를 맛보게 된 대표적인 예다(왕상
12:6이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후배들의 일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민 8:24-26;
눅 1:18-25). 올바른 분별력과 원숙한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좋은 조언과 선한 영
향력을 전해 줄 수 있다.
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노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을 시편 92편 14절 이하에서 읽을 수
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리로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는 복음 선교를 위해 노
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 우리가 낙
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한다.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오
히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영속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게 나
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노년의 인생관이다.
다윗도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 하였도다”라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고
백한다. 노년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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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6-8)라고 고백한다. 노년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노년은 분명히 인생의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에게는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
다. 노년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배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며, 특히 임종에
이르러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
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영적 성숙자로서 전통을 계승하는 노인
성경에의 노인은 연령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로 표현된다. 노인이
나 장로는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재판관의 역할
을 하였다.75) 노인은 특별히 전 세대와 젊은 세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통의 전수자이다. 특별히 노인들은 국가적 차원의
의회에서 왕의 고문역할의 기능을 했으며, 성읍에서 소송의 중재와 범죄의 판결에 참
여했다(수 23:1-23; 왕상 1:22-31; 왕상 12:-19). 그들은 관습과 법에 있어서 가장 경험
이 많았으며, 현명하고 균현 잡힌 판결에 요구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향력을 지니
고 있었다. 노인들은 살아있는 전통의 전형이 되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라고 고백한 것처럼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노년기는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이 원숙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노
인들은 신앙교육자로서, 인생의 안내자로서 영적 멘토로서, 좋은 영적 유산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에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거룩한 사명
이 있다. 모세는 그의 고별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상의할 것을 명
령한다(신 32:7). 경험은 귀중한 교사이며 노년은 그와 더불어 지혜와 분별력을 수반
75) 한정건, “성경이 말하는 노인”, 교회와 교육, 2004년 여름호,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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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신앙의 깊은 경지, 즉 체험적인 신앙과 변함없
는 인내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직
분을 노인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게 하였다.76)
그래서 노인들은 모범적인 신앙과 삶을 통하여 소중한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전
해주는 모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김중은 교수는 노년기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렇게 제시한다.
노년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증언하며 살아야 할 사명,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후세대에게 알게 하는 사명, 성인이 된 자
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뿐 만 아니라
성인이 될 자녀를 교육할 사명,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후손들
에게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수
행할 사명이 있다.77)
노인들은 자라는 다음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다. 시편 71편 14절-18절
은 오는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노년기의 거룩한 직임임을 알려주고 있
다. 디도서 2장 1절-5절도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훈계하도록 하는 교육적 사명을 일깨
워주고 있다. 특히 노인은 그 임종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신 32장)나 유언
(왕상 2:1이하; 창 49:1-28; 삼하 23:1-7)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무
엇보다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신 33장; 창 27장).78) 노인들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그의 소유물과 전통적인 유산들의 전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 의해 세대가 이어짐을 경험하고 전통이 이양되는 제도적
인 형식을 대행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신체적 늙음이 활동에 제한을 주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지
만, 사회적 소외로서의 늙음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경과
지혜의 노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노인, 영적 성숙자로서 전통을 계승하는
노인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체득(體得), 체화(滯貨), 체
76) 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 목회 (서울: 풀빛 목회, 1982), 218.
77) 김중은,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51.
7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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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體現)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자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 노인 제자도 공동체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노인 제자도의 개념과 적극적인 패러다임이 성경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유익과 발전이 있었는지 그 성경적, 신학적 이
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 제자도와 영성 공동체
가. 성경적 이해
구약 시대 때 공동체로서는 이스라엘 총회가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총
회를 나타내는 말인 ‘카할’은 원래 ‘모으다’ 혹은 ‘소집하다’라는 뜻이다. 또 다른 민족
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회중(겔 17:17), 중요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 모인 무리
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겔 23:45-47).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단순한 혈연과 지
연의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였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칭할 때 쓰인 대표적인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다. 이 말은 ‘부르
심을 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이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
주로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79)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카할’이나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로 삼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
양을 받으시고자 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신앙 공동체 구
성원의 가장 고귀한 의무요 권리다(고전 10:31).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
림을 보여준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
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이며”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강림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났고, 이를 시작으
로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고전 12:7),
79) 김대동,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목회와 신학 통권 330호 (서울: 두란노, 201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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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다(고전 14:3:12). 앞을 내다보는 눈이 트이는 원
숙한 인격과 영적 성숙의 상태에 있는 노인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공
동체에서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제자도 사역을 감당했다(눅 1:18; 딛
2:2; 몬 1:9).
성경은 노인들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행했던 제자도적 영적사역을 많이 보여준
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이다. 구약의 창세기 18장 11절의 아브라함
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
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며 여러 번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공동체를 위해 중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49장 노년의 야곱은 자녀들을 축
복하며 가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과 아
말렉과의 전쟁에 80대의 모세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두 번째로 구약의 노인은 영적 성숙함으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계승시켰다.
신명기 31장에서 120세의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영적으로 교육하며 축복했다.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그에게 지
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는 말씀처럼 리더십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까지 이양함으로 공동체
의 영성을 세워갔다. 시편 71편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한다. 늙어 육체적 힘을 잃어가고 있지
만 영적 성숙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한 평생 공동체에 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까지 전하기로 서원하고 있다.
신약에는 누가복음 2장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노년의 시므온을 소개한다(눅 2:25).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로(눅 2:26)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찬양했다. 또한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도
84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중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눅
2:36-38). 이는 노인의 영성이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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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여 가정의 모든 일에서 벗어난 여자 노인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시간 기도생활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80)
이처럼 노인은 몸의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영적 성숙자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
는 사역과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며, 영성 공동체
의 선한 영향력을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나. 신학적 이해
‘기독교 영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되는 방식을 뜻하며, 명확하게
는 헌신하게 된 실제 삶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마음에 품고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발
전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단체가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81) 김영한도 진정한 영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서 시작된다”82)고 말하면서, 내면
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며 외향적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
과 덕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체득하고 체화
하여 공동체 가운데 체현하려는 노인 제자도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체득(體得), 체화(滯貨), 체현(體現)하는 노인은 성숙한 영적 부모요 스승으로 공
동체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
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러한 칼빈의 교회에 대한 사상은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의 교
회론에 영향을 받았다.83) 이는 어머니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성숙한 그리스도
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신을 전달 받으며,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그것을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 특히 공동
80) 이은규, “노인 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가정과 상담 (2002. 12) 12.
81) Alister McGrath,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
82) 김영한, “기독교 영성의 17가지 특성”, 개혁주의 영성의 기초 (2010. 7) 21.
8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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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노인은 지혜와 영성과 삶의 경험과 인품으로 성숙한 영성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주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적훈련이란 영적 거인들의 몫이므로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훈련이란 모든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치
는 명상가들의 몫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전혀 아니다. 영적
생활의 훈련은 보통사람들, 즉 직장인들, 자녀를 키우는 이들,
설거지하고 잔디를 깎아야 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것이 하나님
의 의도다.84)
영성 공동체는 어느 특정 지도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녀노
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역사적인 사역 속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유
로 노년의 인생도 기도로 공동체 사역에 협력하며, 인격과 영적 성숙함으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노인에게는 선한 영적 영향력으
로 다음세대 공동체를 연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각 사람
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처럼(고전 1:4-9; 12:4-31)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노인들에게 영적인 특별한 역할을 주셨다.
이처럼 노인 제자도는 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키며 주신 은사를 따라 영성 공
동체의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2. 노인 제자도와 섬김 공동체
가. 성경적 이해
노인 제자도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 ‘누가 높
으냐?’하는 의식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유
교 문화가 강한 한국 교회에서는 나이와 직분에 따라 위계 의식과 권위 의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에(마
18:1-4)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84) Richard J.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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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라”고 겸손의 낮은 자리를 말씀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7-20절에서도 예수
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시며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영광을 안겨 주는 길 인줄 알고 그곳
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시기하며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서열 의식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뿐만 아니라 노인 제자도
의 공동체 의식과 완전히 반하는 생각이다.85)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섬김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종으로(눅 22:27), 세리와
죄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었다(마 11:19; 눅 7:34).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
고(요 13:3-11),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다(롬 8:31-38). 예수님의 겸손
과 섬김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말씀 중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8절이다. 거기서 바울
은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도전
한다. 예수님의 성향은 언제나 겸손이며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피조물을 섬기고자 자
신을 낮추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의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신
다. 희생하며 겸손하게 남을 섬기려는 자세가 없다면 주님을 섬길 의향이 없는 것이
다. 이것은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의무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다. 공동체에서의 노인 제자도 정신은 자기부인
에서 시작된 낮은 자리의 섬김이다. 대부분의 노인은 오랜 공동체의 멤버요,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보니 서열 의식,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노인 제자도
는 자기부인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 가운데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고 했다. 예수님을 체득
(體得), 체화(滯貨), 체현(體現)하는 노인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벧전 4:10)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 성령의 유익이 공동체 가운데 전해진다. 하
85) 정주채 외 2명, 한국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서울: IVP, 20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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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
다(롬 12:6-8). 노인도 이러한 은사를 평생 개발하고 발견하여 공동체의 한 역할을 감
당할 수 있다(고전 12:18-25).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을 장로라고 불
렀다(출 3:16-18; 4:29; 17:5; 18:12). 이 장로는 본래 종교적인 의미보다 어른, 늙은이,
연장자의 의미를 가졌다.86) 구약시대의 장로는 공동체의 연장자로 가진 지혜와 은사
를 따라 종교적 기능(출 19:7; 24:9), 재판관적 기능(신 1:17; 대하 19:6))과 행정의 증
인, 공동체의 대표자의 기능으로 공동체를 섬겼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
들은 받은 은사와 지혜로 신앙 전통과 질서의 수호자요(마 21:23;26:3), 예루살렘 교회
와 이방 교회의 지도자 기능으로(행 11:30; 15:2)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
다. 공동체를 향한 노인 제자도의 섬김은 평생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선한 청지
기같이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벧전 4:10).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노인은 존경과 지혜의 대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이
다. 권위와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롬 13:1)을
인식하고, 각각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선한 청지기로 공동체를 섬기는 의무
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 신학적 이해
노인 제자도는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부인을 통한 공동체를 섬길 때 완
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제 4권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교회)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한다.87) 이것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
수를 통해서 피 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공동체로서 신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도록 초청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하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또한 계속해서 칼빈은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고 했
다.88) 즉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성숙한 구원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86) 김병태, 행복한 장로 (부산: 도서출판 브니엘, 2011), 15.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요약, 지원용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84), 91-92.
88) Ibi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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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숙한 구원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자를
섬길 때 이러한 성숙한 공동체는 시작된다.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도
“진정 큰 자는 사랑이 큰 자다. 진정 큰 자는 자신을 낮게 여기며 최고의 명예를 거
들떠보지 않는 자다. 진정 현명한 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어
리석게 여기는 자다”89)라고 했다. 노인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이루어진 구
원 공동체를 위해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평생 자기부인과 십자가 사랑의 삶으
로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노인 제자도이며, 이럴 때 공동체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한다.
또한 노인 제자도는 평생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한
다. 래리 길버트(Larry Gilbert)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
에 최소한 한 가지씩의 영적 은사를 주신다”90)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도인으로서의 삶의 대부분 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사실과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공동체 가운데 그 받은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겨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평생 예수님을 배워 예
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사는 노인 제자도는 삶의 마지막까지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지향한다. 길버트는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가 갖는 의미를 알고서 그 은사를 적절히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의 성장에 따라 그가 속한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이
다”91)라고 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주인
이나 종이나, 성도라면 누구나 배워서 자신들의 직업과 삶의 한 복판에서 다른 사람
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92) 만인제사장설과도 의미
가 통한다. 성숙한 공동체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된 은사의 개발과 발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로 계속 섬겨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엡 6:1-4). 은사는 역할을 맡아 기능을
89) Thomas a Kempis, The Master Christian Library CD-ROM.
90) Larry Gilbert, 팀 사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5), 31.
91) Ibid., 3.
92) 루터의 교육개혁 이야기<3>만인 제사장, 만인을 위한 교육, 한국기독공보,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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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발되는 것이다. 노인이 수동적 섬김의 대상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으
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 자신의 은사를 개발
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건강히 세워갈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제자도는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낮은 자리에
서 일평생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공동체 가운데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
숙한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
3. 노인 제자도와 선교 공동체
가. 성경적 이해
예수님은 지상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선적이고 간단했다. “와서 나를
따르라”(마 4:19). 그리고 지상의 생애가 끝날 무렵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
령도 직선적이고 간단했다.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8-20).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버논 그라운즈(Vernon Grounds)는 ‘어떻게 그리스도
를 닮은 제자가 될까?’라는 질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93)라는 답을 했다. 열매 맺는 제자가 그리스도
를 닮은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이다. 노인 제자도의 최종 목적도 제자삼
는 열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그 삶을 사는 목적이 영
혼 구원에 있는 것이다.
노년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창세기 24장에
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은 가운데 이삭을 혼인 맺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삭의 짝을 찾는 일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위임한
다.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삭의 짝 리브
가를 찾아 돌아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젊은 종이였다면 영적으로 충
성스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늙은 종은 주인의 신뢰와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있었다. 그랬기에 늙은 종은 리브가에
게 신랑을 소개할 수 있었다. 노인 지혜와 성숙한 영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93) Vernon Grounds, Radical Commitment (Sisters, Ore.: Multnomah Press, 198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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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다. 창세기 47장 7-12절은 노년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그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올 때도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총리 된 요셉
의 영향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겠지만, 왕 앞에서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신앙의 경륜과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출 3:6-10). 그는 노년의 심신의 연약함으로 이 부르심을 회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
위로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이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
역을 감당케 하신다.
노년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실 때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다. 신약의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였고, 안나는 여 선지자로서 84년 동
안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노인이었다. 그들은 노인의 영성과 지혜로 아
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적극적으로 전
했다. 노년기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
는 삶이었다(딤후 4:2). 그렇게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
한 복음의 길을 잘 달려갔다. 노년의 사도요한은 유배지였던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을 기록함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천국복음의 비밀을 소개했다(계 1:1-2).
이처럼 노인의 신체는 노화되어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와 역량은 부족할 지라
도 지상명령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은 노화될 수 없다. 노인 제자도는 그들이 가
진 지혜와 경험과 신앙의 성숙됨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나. 신학적 이해
노년의 삶도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적극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은 성직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
수 정예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인 모든 남녀노소를 불러 지속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가담케 하셨다(마 4:21-22; 눅 5:10; 요 3:1). 사도행전 2장 17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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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처럼 성령의 임재에는 젊은이와 노인의 구별이 없다. 성령은 노인으로 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말하게 한다. 이처럼 노인 제자도는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리고 공동
체 가운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열여덟 살에 선교에 헌신하여 아
흔여덟 살이 될 때 까지 80여 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이다. 그가 그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안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94) 허드슨 테일러처럼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노년에도 기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지혜와 영적 은사는 선교에 적극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자신이 처했던 갈릴리 산지에서 시작하셨고 재량에 맡겨
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셨다. 그분은 설교하실 수 있었고 가르치실 수 있었다. 그래
서 설교하셨고 가르치셨다(마 5:1-7:29).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었다(마 8:2-5; 6-15;
9:2; 27). 그래서 귀신들린 많은 영혼을 치유하셨다(마 8:16; 25-28). 칼빈은 세상의 모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온 인류는 한 몸이었다는 창조론
에 근거하여 죄로 인해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칼
빈의 선교 이론의 출발점이요 원리이다.95) 칼빈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
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기독교 사랑의 대상을 온 인류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인은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불신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경륜과 지혜로 어느 세대보다 더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
는 존재는 노인이다. 그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과 삶의 경험과 은사로 죄 가
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다.
노인 제자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노인의 강점, 즉 존경의 대상(출 20:12, 레 19:32
신 5:16), 지혜의 상징(신 21:2-6; 22:15-18; 25:7-9),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신 4:40;
94) 김남준, 가상칠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43.
95)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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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11:21), 가르치는 영적 스승(삼상 2:22-36; 4:18), 전통의 전승자(출 18장; 신
32:7)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은퇴는 없다. 선교
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노인의 지혜와 경험, 성숙한 영성과 삶은 공동체의 선교 사역에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의 이론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성경에
서의 노인은 존경의 대상, 지혜의 대상,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가르치는 영적 스승의
대상, 전통의 전승자로 그 역할을 소개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체득(體
得), 체화(滯貨), 체현(體現)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다 적극
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노인 제자도의 성질과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노인 제자도
는 기존의 소극적인 노인 사역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의 마
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 섬김, 복음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는 노인 제자도가 실현되고 있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미국교회를 통해 노인 제자도의 실천적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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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인 제자도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노인 제자도 목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민교
회 2곳, 미국교회를 각각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한다. 이들 교회들이 어떻게 노인 제자
도를 목회에 잘 적용하며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노인 제자
도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회: 서울영락교회
서울시 중구 저동에 위치한 서울영락교회는 현재 제5대 이철신 목사가(1997 ∼ 
현재) 위임목사로 있다. 서울영락교회는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 교회로 1945년 공산주
의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
었다. 영락교회에 오면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모여들기 시작함으로 영락교회는 비약
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교회로 발돋움 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1950년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거처할 곳이 없는 피난민, 그 중에서
도 노인들을 보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돕고자하는 소망
을 품었다. 그러한 소망은 1950년대부터 영락교회가 영락 경로원을 세우고 노인을 대
상으로 사역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교회 노인 사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기에 본 절에서 서울영락교회의 비전과 양육 및 제자훈련이 어
떻게 노인 사역에 접목되며, 노인 제자도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 사역되는
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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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소개
가. 서울영락교회 비전
올해로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영락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통합 측) 서
울노회 소속 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영락교회’라는 이름 대신 ‘베다
니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일본천리교 경선분소의 신전을 개조하여 예배장
소로 사용하였다. 영락교회는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
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신앙지도 원칙을 수
행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로 성장하였다.96) 현재 영락교회는 약 2만
여명의 교인이 이철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와 15개의 제직부서, 10개의 영락 부
속기관과 수많은 소그룹 단체들이 4대목표인 교육(평신도 활동의 활성화), 성도의 교
제(신앙과 애환의 생활공동체), 선교(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 봉사(이웃사
랑)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97)
나. 서울영락교회 양육과 제자훈련
서울영락교회는 모든 성도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공부함으로 온전한 신앙
인으로 양육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제자에 이르게 하는 목적(엡
4:13)을 두고 양육과 제자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영락교회 교역자나 각 분야의 전문 교
수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과 출·결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료 현황을 교육부
에 보고하여 자료화한다. 한경직 목사는 목회자요 교육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
이 기독교 교육에 있다고 보았다.98) 곧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애국정신, 현대교육,
예수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영락교회 3대 목표 가운데 하
나를 교육으로 정했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본당 다음으로 교육관을 지었다. 이러한
예수신앙 교육의 정신은 노년에도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
아가며 열매 맺도록 하는 평생대학으로까지 이어진다. 서울영락교회 양육 훈련은 체계
적인 교회 학교를 시작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예비 교육,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전도훈련학교, 새가족교육, 교사교육, 통일을 준비하는 복음통
96) 대한예수교장로교 영락교회, 영락교회 50년사 (영락교회, 1998), 5-10.
97) 서울영락교회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교회 안내
98) 서울영락교회 홈페이지, https://www.hankyungchik.org 교육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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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교, 소그룹 제자 훈련, 평생대학 등으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체계적이며 다양한 양육과 제자훈
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 서울영락교회 노인 사역 역사
서울영락교회 노인 사역의 역사는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경직 목사는 영
락교회 설립 초부터 월남 후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거처할 곳이 없어 힘들어 하는
노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다. 그는 늘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6.25전란으로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제직회에 노인들을
구호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급선무임을 제의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21번지 소재
대지 1,200평 건물 4동으로 당시 성북경찰서 귀속 재산을 1952년 8월 4일 1,400만원으
로 매수하여 양로시설을 짓게 되었다.99) 1952년 11월 1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958년
5월 1일 서울 시장으로부터 재단 법인 영락 경로원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1965년에는
영락교회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30명밖에 보호할 수 없는 건물을
정리하고 새로운 양로시설을 경기도 광주군 풍산리에 확장 이전하였다.
1950년대는 전쟁이 있었던 해로 모든 국민이 전쟁과 가난으로 힘든 시기였다. 이
런 때에 노인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사실은 서울영락교
회와 한경직 목사가 가진 이웃사랑과 제자도 정신이 얼마나 숭고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한 대목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경로원의 아픈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발판이 되어,
1993년 노인 요양원 설립인가를 받고 영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물을 건축
하여 1994년 8월에 영락요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성훈과 사회복지의 가
치를 실현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고, 전문적
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 가정 봉사
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992년 2월에 영락 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를
99) 영락사회복지재단, 한경직 목사 복지 사역 (서울: 영락사회 복지 재단, 200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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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립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봉사원파견센터와 주간 보호센터의 서비스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형태의 지역 밀착형 영락 소규모 요양원, 영락노
인 주간보호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는 소외되고, 가난하며 연약한 자를 향한 그리
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창립 초부터 노인 사역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
인 사역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노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
나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노년에도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며,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설들을 통해 봉사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제자훈련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노인 제자도 프로그램 : 평생대학
오늘날 서울영락교회는 노인 제자도 정신이 녹아든 평생대학 사역을 통해 급변하
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 설립 목적
서울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한평생 교회
를 위하여 봉사한 성도들이 노년기의 삶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활력 있
게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1977년에 세워진 기관이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이웃의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믿
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기 위해 훈련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님
을 배우는 체득(體得)과 예수님중심으로 변화하는 체화(滯貨)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체현(體現)의 노인 제자도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영성과 섬김과 선교의
모습으로 배우고 실천되는 교육 현장이라 말할 수 있다.
나. 표어 및 교육 목표
서울영락교회 평생대학은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노인 성
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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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이웃의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기 위
해 훈련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100) 특히 북에서 신앙
의 자유를 찾아 피난 온 실향민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시작하여 성장한 교회임을 반영
하여 북한을 향한 기도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교육 내용
교육 기간은 1학기 16주 과정, 2학기 12주 과정으로 여름방학(7-8월)과 겨울방학
(12-2월)이 있다. 매주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담당 선생님과 함께 소그룹 공부모임을
한다. 이때 담당 교사도 평생대학 회원 중 교사의 역량을 갖추고 헌신된 자 중에 선별
하여 세운다. 교재는 담임목사의 설교 말씀을 이해도가 쉽고, 명료하면서도 적용 중심
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한 주 전 본문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미리 교사 훈련을 실
시한다. 소그룹 성경공부 후 전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건강,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취미 활동반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위로한다. 방학 중
에도 성경필사를 실시함으로 말씀 훈련에 대한 끊어짐이 없도록 하며, 적극적이며 스
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때 쓴 필사성경은 잘 간직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선교 중심, 기도 중심, 친교 중심이 교육
의 중점사항이다.
라. 조직 운영
서울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직 내규를 갖추고 있다. 교장은
담임목사이고, 담당 지도목사와 전도사가 있다. 교무는 교회에 헌신하는 권사 중 6명,
회계는 3명, 교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팀으로 그 역할을 구분한
다. 또한 평생대학의 회원 입학 자격은 등록교인 중 만 71세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금
을 연 1회 2만원 받는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섬김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불우이웃 청소년을 돕는데 사용한다. 약1,400여명
100) 서울영락교회 홈페이지, https://www.hankyungchik.org 양육과 훈련의 “평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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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원들이 이 평생대학에 매주 참여하는데 남녀 성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1세-80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점점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수는 감소하여 건강과 개인사정의 문제로 평생대학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나이가 되면 집이나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참여
회원들은 인생의 마지막 신앙교육 현장을 평생대학이라 생각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변화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
마. 학기 중 프로그램
서울영락교회 평생대학을 지도 담당하는 박재현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생대
학의 정신과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평생대학의 일정은 오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별 소그룹 모임을 가진다. 체조 시간과 찬양을
하고 기도와 찬양대 찬양,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식사 전에는 교사 준비모임을
가지는데, 그 시간을 통해 담임목사의 설교를 요약한 교재를 공부한다.101) 영락교회는
원 포인트 교육이라 하여 주일학교에서 장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같이 하여 집
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광고와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소그룹에서도 광고하도록 한다. 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광고
를 잘 전달받지 못하거나, 들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사는 매 수요일 1,4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가진다.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젊은 봉사 인원들이 돕고 있다. 이들은 교회의 어른들
을 섬김으로 교회 안에서 공경과 효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소그룹 모임은 담임목사 설교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공
부하며 교제한다. 소그룹의 많은 부분이 어르신들의 삶을 듣고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
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서로를 돌보고 위로를 받는다. 노인이라고 하면 할 일이 없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우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건강한 노인이 자신보다 연약하고
101) 이러한 교육은 평생대학과 연결되어 가정의 어른이 평생대학을 통해 배운 말씀을 가정 가
운데 적극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영적 권위를 세울 뿐더러 가정 안에서 함께 말
씀을 공유하여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세워가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박재현 담당지
도목사 인터뷰, email: pjh2508@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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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노인을 돌봄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성
장해 나간다.
평생대학 예배순서는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로 시작을 한다. 담당 사역자와
찬양대원들이 함께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진
다. 그 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율동이 있는 찬양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더 주어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
을 열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소그룹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
표기도를 하고, 반별로 특송을 하게 하여 적극적인 참여의 예배로 인도한다. 평생대학
찬양대는 100여명으로 구성되는데 찬양대석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한다. 찬양대는
일평생 교회 찬양대를 섬긴 이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삶의 마지막 까지 찬
양의 은사로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열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일상의 바쁨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못했거나, 또 새
로운 은사의 발견과 개발을 통해서도 평생대학의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기도 한다. 설
교는 담당지도 목사와 전도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노년의 생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의 승리를 주제로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배 후 취미 활동반이 운영되는데 서예반, 묵화반, 합창반, 한글 사랑반, 수지침
반, 하모니카반, 컴퓨터반, 한국무용반, 드림스케치, 사물반, 손뜨개반, 몸찬양, 실버 댄
스, 기타반, 아코디언반 등 다양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발전시키고 있다.
각 취미활동반의 강사는 그 분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로 교회에서 은퇴하고 봉사
하기를 원하는 자원자들로 우선 구성이 된다.
매 학기 개강 전에는 교사 준비 수련회를 가진다. 이는 교사들에게 공동체를 향한
동기 부여와 사역 목표 및 역할 분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다. 교사들은 개강 전 소
그룹의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미리 기도하며, 일일이 개별 연락하여 모임장소, 시
간, 안부 등을 파악한다. 소그룹 선생님은 3년에 한 번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모임의
장소도 2년의 한 번 변경하여 소그룹의 새로운 변화를 늘 시도한다.
개강 예배는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생대학이 새롭게 시작되
었음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이날 방학 중 성경 필사 한 것을 점검하
고 시상하여 축하한다. 그리고 종가예배는 취미 활동반의 발표회로 마무리 된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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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준비해서 모든 회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
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종강이 된다.
3. 평가
서울영락교회는 올해로 교회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교회이
다. 교회 창립 초부터 한경직 목사가 가진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1950년 전쟁 후 나라의 어려운 시기일 때도 노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향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말과 정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변화 된 삶이요 이웃사랑
의 실천으로 나가는 배경이 되었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며 기독교 사랑
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서울영락교회는 타 교회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3-4대가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고
있으며 대가족이 같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 생활하는 특이한 신앙 공동체이다. 어려
서부터 부모를 통해 전통 보수 신앙을 배우며 자라고, 성인이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모
습으로 성숙해져 사회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지혜와 성숙한 영성의 삶으로 자녀 세대에
본을 보이고, 몸소 겸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영적 분위기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힘쓴다. 이러한 삶은 한경직 목사의 예수사랑, 나라사랑, 이
웃사랑의 사상과 40년간의 목회 열정이 서울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으로 잘 흘러 전
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경직 목사는 노년에 교회에서 마련한 좋은 집을 마다하
고 남한산성에 있는 18평짜리 국민주택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목회자는 돈
과 여자와 근검 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통장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목회자 본인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예수를 배우는 체득(體得), 체화(滯貨), 체현(體現)하는 노인 제자도의 좋은 모
델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노인 제자도가 현대적 감각에 잘 접목된 프로그램이
라 말할 수 있다. 급속히 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예배, 활발한 교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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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나눔과 섬김 등 구원받은 노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
소에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은
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움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조직과 구성에 주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평생대학을 신실히 이수한 자가 리더로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모습은 노년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노년의 삶을 보내도록 잘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서울영락교회에서의 노인 제자도는 오랜 전통과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이 평생대학 사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천되어 열
매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영락교회의 노인 제자도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철저한 자기점검과 피드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오랜 사역의 경험과 전통으로
오늘날의 노인 사역이 발전되었지만, 노인 사역이 지나치게 정형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변화와 개
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게 자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역 컨설팅의 피
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오랜 전통은 경험과 성숙을 제공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싫
어할 수도 있기에 성실한 자기점검과 피드백은 성숙한 노인 제자도에 꼭 필요한 요소
라 말할 수 있다.
제 2 절 이민교회①: 사랑의 빛 선교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제3대 담임목사인 윤대혁 목사(2015년∼ )와 함께 미국 캘
리포니아 파사데나(Pasadena)에서 성장하는 대표 한인교회라 말할 수 있다. 윤대혁
담임목사는 서울 오륜교회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청년 사역 전문가이다. 그의 젊은 목회리더십은 이민 1세대와 1,5세대 및 2
세대가 공존하는 이민사회 전통교회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의 제자공동체로 성장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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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젊음 목회리더십의 비전과 양육 및 제자훈련이 어
떻게 노인 제자도 사역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
향을 미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소개
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비전
사랑의 빛 선교 교회는 1992년 김재문 목사가 10여명의 성도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창립 2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복음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PCIGA교단102) 소속으로 2015년 제3대 윤대혁 목사가 부임함으로 약1,000명의 성도들
과 함께 젊고 활동적인 교회로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
만한 예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
를 책임지는 교회,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라는 5대 비전을 정하고 모든 성
도들이 이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103)
나.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양육과 제자훈련104)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양육과 훈련 체계는 크게 교육, 양육, 훈련의 단계로 이루
어져있다. 전도를 통해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새가족이 되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기
본적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4주간 교육 받는다. 이 과정 후 성
경대학, 교리대학, 큐티학교, 성경통독학교를 통해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배우
게 되는 양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양육 과정을 수료하면 본격적인 고급훈
련 과정인 13주의 양육 훈련과 26주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제자훈련 과정을 받
게 된다. 그리고 ‘행복의 쉼터’라는 3박 4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성 프로그
램을 봄, 가을 연2회 실시함으로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
내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 이러한 행복의 쉼터는 현재 52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담임
목사가 주강사가 되어 3박 4일간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열정적 섬김의 본을 보
102) The Presbyterrian Church International,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103) 사랑의 빛 선교 교회 홈페이지, http://www.lolmc.org/ 교회 소개
104) 사랑의 빛 선교 교회 홈페이지, http://www.lolmc.org/ 훈련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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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러한 양육과 훈련, 영성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사역 및 지역 섬김
과 함께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됨에 따라 사랑의 빛 선교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라
도 수동적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섬김과 사역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
련과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노인 제자도 프로그램: Happy Life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Happy Life를 직접 참관하고, 지도를 담당하는 이한섭 목
사 및 사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Happy Life의 사역 동기와 배경, 목표 및 실질적 사역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105)
가. 설립목적
이민 1세들은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북미주에 이민 온 연장자로 언어와 풍습 등
이 다른 문화 속에서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소외감, 허탈감 및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과 캘리포니아 특유의 쾌적한 날씨 등은
이민 사회 한인 시니어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
적 상황에서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제1대 담임목사였던 김재문 목사는 고령화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던 중 노인 복지 및 전문 사역자로 준비된 이한섭 목사를 시니
어 전담사역자로 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 본 교회 교인 중심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교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제공동체를 만드는 ‘소망공동체’라는 조직
으로 시작하였다. 공동체 안에 모임이 점점 활성화되자 구역 조직을 나누고 각 구역
별 시니어 구역장을 세워 섬기도록 했다. 소망공동체는 교회 내적으로는 새벽기도, 목
요기도, 대예배 시 중보기도 등 교회의 영성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 사역을 했
으며, 교회 외적으로는 미주방송에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어 캘리포니아 전역
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방송 미디어 사역에 동참했고, 해외 단기선교가 실시 될 때마
다 직접 참여 또는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도왔다. 뿐만 아니라 양로 병원과 양로
원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섬기고, 본 교회 출신 양로병원 환자들을 방문
103) Happy Life 참관 및 이한섭 담당목사와의 인터뷰(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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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교제하였다. 이러한 소망공동체는 담당목사를 중심으로
점점 성장했고, 주변 지역 한인시니어들의 관심과 요청이 많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래
서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교회의 5대 비전중 하나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역으로 지
역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아픔, 그들의 노년의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시니어 아
카데미 Happy Life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11번째 학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100여명의 노인과 20분의 스텝이 섬기고 있다.
Happy Life는 노년의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적 성숙함을 통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겨주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건강 강의, 이민 생활과 관련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연구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교육 목표
Happy Life는 네 가지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신앙을 통한
시니어들의 영혼 구원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
해 영생의 신앙을 갖게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터 벗어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명 받은 대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노
력의 방편으로 신구약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소그룹, 워십, 합창, 미술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건강이다.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적 노화로 인한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노인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건강 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 Happy Life는 노
인들의 육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한다. 한의, 양
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치매예방 놀이, 워십,
건강댄스, 탁구 등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친교이다. 자녀들의 바쁜 이민생활로 인해 홀로 남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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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민 사회의 인간 관계망이 협소해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외로움을 풀어내기도 쉽지 않다. 뿐
만 아니라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과 소외감은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러한 문제 앞에 Happy Life는 노인들이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래 공동체를 구성해 주며, 취미 생활과 재미있는 여가 문화를 제
공해 주고 있다. 또한 함께 식사 교제, 소그룹 취미 활동을 하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교회와 가정,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이다. 노인들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Happy Life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활
동을 실시한다. 컴퓨터, 사군자, 생활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스마트 폰, 악기, 문학 교실
등 다양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
며 성공적 노년, 활동적 노년, 생산적 노년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노년기에도 사회경제적, 영적 활동을 통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다. 조직 운영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노인 사역은 주어진 은사를 따른 사역조직으로 나뉘어 운
영되고 있다.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역자, 당회, 재정국은 이러한 사역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에서 사역을 디자인하고 돕고 있다. Happy Life는 문서
국, 봉사국, 시설관리국, 주차국, 차량국, 한글학교, 사랑의 빛 반과 더불어 전문사역원
에 소속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Happy Life
사역은 다방면의 전문성과 인재가 필요한 사역이기에 전담 전문 노인 사역자를 세워
서 이를 책임지고 사역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Happy Life는 3단계로 나누어 수료증을 수여한다. 4년 동안 수강한 분들에게 4
년 학사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사수료증을 받은 분에 한하여 3년간 수강 후 석사수료
증을, 석사수료증을 받은 분에 한하여 3년 수강 후 박사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이러
한 수료증을 소유한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수업을 개설하여 또다른 이들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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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돕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수료과정은 교육의 성취도를
높이며, 적극적 참여와 장기적 평생 교육을 실천함으로 일평생 배우고, 은사를 개발하
고 발전시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라. 교육 내용
Happy Life는 봄, 가을로 3월과 9월초에 개강을 한다. 학기 마다 15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체조, 예배, 특강, 3번에 걸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학기마다 약100여명 정도의 노인들이 등록을 하
는데 등록비는 70달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등록비는 강사 섭외, 점심 및 간식 제공에
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지만,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등록비를 받고 있다. 또
한 특이한 것은 Happy Life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 성도뿐 아니라 타교회 교인 및 비
교인이라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에게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모
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공동체 정신과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선교와 섬김 공동체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교회를 모르는 비
신자나, 상처로 인해 교회의 걸음을 주저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 Happy Life에 참여하
는 지역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복음
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상처가 회복되며, 복
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106)
실제로 Happy Life를 통해 지역사회의 외로운 노인들의 전도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다.
Happy Life는 매주 금요일 사랑의 빛 선교교회 은혜채플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된
다. 자유롭게 커피와 다과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모이기 시작하고, 체조를 통해 어
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간다. 공동체 체조가 끝나면 찬양
의 은사를 가진 시니어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다. 이때 찬양 인도와 반주 역시도 찬
양의 은사를 가진 시니어 중에서 찬양 인도와 피아노 반주를 한다. 찬양과 반주뿐만
아니라 예배 음향, 영상 역시도 시니어들이 훈련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물론 컴퓨터
와 디지털 음향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와 어색함이 있지만, 나름의 노력과 시니
106) Happy Life 이한섭 담당목사와의 인터뷰 중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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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문화 감각으로 원숙하게 잘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찬양은 자연스럽게 예배
로 집중이 되며 이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담당지도 목사가 시니어들의 관심과 상황에
적절한 말씀으로 선택한다.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 담임목사가 교회의 시니어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담임목사는 대부분 담당 지도목사의 리더
십을 존중해주며 사역의 권한과 의사 결정을 전폭 지원해 주고 있다.
예배 후에는 격주로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생활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쉽고 유익
한 건강 특강을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질문과 응답을 통해 그동안 언어와 보험의
문제로 쉽게 알기 힘들었던 건강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 받게 한다. 이러한 전체 예배
와 특강이 끝나면 총 3교시의 교육 시간이 있는데, 각 시간마다 6종류 이상의 수업이
준비되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된다. 총 3교시로 수업이 진행되기에 3번의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2교시 후에는 점심 시간이다. 이 또한 수업의 연장선으
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활발한 식탁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짤막하게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 노래, 악기 연주, 좋은 정보 기타 등등 자유발표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을 이용
해서 시니어들은 자신의 지혜와 가진 은사와 함께 공동체에서 공유하길 원하는 유익
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된다. 때로는 레크레이션의 시간을 통해 즐거운 웃음의 시간
을 가지기도 한다.
2017년 Happy Life 가을학기 Class Schedule
기간: 2017년 9월 8일(금) - 12월 8일(금) 매주 금요일 9:00AM-2:30PM
시 간 과  목 강 의 실
9:00 - 9:40 예배 및 특강 A110: 은혜채플
1교시
9:50 - 10:50
개인상담
사군자
피아노
구약성경대학
생활영어
스마트폰(애플)
C101: 의료실
본당로비
B101: 드림홀
A110: 은혜채플
A109: 소그룹실
A108: 소그룹실
2교시
11:00 - 12:00
스마트폰(갤럭시)
대화 잘하기
A108: 소그룹실
A109: 소그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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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는 LA한인 타운, 라크라센타, 글렌데일 등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사
는 곳으로는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차
량운전 가능한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지역 시니어들을 섬기고 있다. 한 학기
에 1-2회 정도 근교로 야외 소풍이나 야외 체험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Happy Life 특별한 점은 젊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적
극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예, 탁구, 바둑, 식당, 차량 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선배 시니어들을 섬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다양한
자리에서 어른들을 섬김으로 이민 교회의 문제인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이 해소되고,
Happy Life의 배움이 가정의 대화의 창으로 이어져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
고 있다고 한다.
3. 평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노인 사역은 고령화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 원로목사
가 된 김재문 목사의 고민과 관심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2대, 3대의 젊은 담임목
회자의 리더십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델로 성장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 사역
사군자
신약성경대학
라인댄스(기초)
원예교실
본당로비
A110: 은혜채플
C104: 반석홀
B101: 드림홀
12:10 - 12:50 행복한 점심 식사 C102: 비전채플
3교시
13:00 - 14:00
색소폰
홈패션
서예반
바둑교실
라인댄스(중급)
탁구
성경영화
B101: 드림홀
A108: 소그룹실
본당로비
A109: 소그룹실
C104: 반석홀
C102: 비전채플
A110: 은혜채플
<표 1> 사랑의 빛 선교교회 Happy Life 2017년 가을학기 Clas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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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하는 담당 부목사는 현담임목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해왔다. 그러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젊은 담임목사는 사역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높이 평가하여 기존의 담당목사를 노인 사역의 전담 사역자로 수
년째 믿고 사역을 맡기고 있다.107) 한국교회의 정서에서 유교적인 나이와 권위주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젊은 담임목사는 신앙의 세대계승을 하는 공동체, 사랑
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부담을 내려놓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
문 사역자를 적재에 배치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결정은 담임목사의 자기부인과 겸손의 목회를 성도들이 실제로 목도하게 함으로써 사
랑과 겸손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Happy Life 사역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본 교회 시
니어들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본 교회를 넘어서 지역
시니어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짧은 시간 많은 발전과 열매를 맺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젊은 담임목사와 당회 장로들은 Happy Life를 성장 지향적 사역으로 압박하
지 않고, 많은 사랑과 인내로 격려하며, Happy Life를 고령화 시대의 세상을 향한 교
회의 역할로 인정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노인 제자도 사역은 실제로
많은 경제적인 비용과 인적인 자원과 시간적인 인내가 요구되는 사역이다. 인생의 비
교적 긴 시간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접근
역시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들이 단시간에 승부를 보
려는 시대적인 사상에 편승하여 성공 지향적 사역으로 접근한다면 열매를 맺기 힘든
사역이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Happy Life는 건강한 리
더십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추
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한다. 이러한
사역에 Happy Life는 중요한 위치를 차치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잘살아보려고 떠나
온 이민이지만, 빡빡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민
가정의 현실이다. 특히 세대간의 대화 단절과 갈등은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107) 시니어사역 담당인 이한섭 목사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미국의 첫 교회였고, 원로목사의
권유로 노인 사역을 10년째 맡아서 사역해오고 있다.
81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 가정 가운데 교회는 시니어들의 인생 후반전을 존중
하며 Happy Life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은사의 개발로 공동체
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섬김의 장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배움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니어들의 지혜와 영성으
로 다음세대 가운데 영적 본을 보이며, 지친 이민 가정과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건강한 가정, 신앙공동체로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Happy Life 시니어들은 기존의 노인대학과 사역과
같은 섬김을 받는 수동적인 사역에서 벗어나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젊은 시니어는 찬양, 반주,
Class 강사, 차량 운전으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며, 좀더 나이가
든 시니어는 예배와 구역장, 식사시간 교제 등 자신의 힘과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
기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노인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은 전통 유교적 효(孝)사상으로 쉽
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이민생활은 유교적 권위 의식과 효(孝)사상으로부터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 자식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과 서비스를 받기만 해야 한다
는 생각보다는 노년에도 공동체와 다른 이를 향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봉사와 헌신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이 교회 제자훈련과 예수공부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 적극적으로 노년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공동
체의 선한 영적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리더십 그룹은 시니어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중점은 여전히 30-40대 젊은 가정과
50대의 안정적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목회 철학과 비
전에서부터 사역의 다양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Happy
Life 프로그램들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확장시켜 나갈 필요도 있으며, 더불어 신
앙생활의 도움과 건강한 신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무분별하게 세속
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실수를 사전에 막을 필요도 있다.
82
제 3 절 이민교회②: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는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온 담임목사
는 단 두 명이다. 정상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키웠고, 후임 민종기 목사가 뒤를 이
어 15년째 담임목사를 맡아 이민사회 가운데 선교와 건강한 제자 훈련을 잘 정착시키
며 성장해 가고 있다. “충현선교교회는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
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108)라는 사명선언서를 보더라도 충현선교교회가 추구
하는 선교, 제자 훈련, 예배 공동체라는 비전과 사명을 잘 알 수가 있다.
충현선교교회의 선교와 제자도가 이민 교회의 노인 사역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소개
가. 충현선교교회의 비전
충현선교교회는 ‘이민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는 목표를 가지고 1985년 글렌데일에 있는 1대 정상우 담임목사의 자택에서 출발하였
다. 현재는 장로교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청장년
출석교인 1500명과 주일학교 출석 350명, EM 100명, 29개국 73명의 선교사 파송 및
10개국 34명의 선교사를 협력하는 등 이민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
고 있는 공동체이다.109) 2002년부터 민종기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를 맡게 됨으로 복
음적이며 선교 지향적인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로 이민 사회 가운데 화목하고 평화
로운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교회의 표어는 화평, 기쁨, 섬김, 양육을 통하여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로서 “불고기맞”이라는 아주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불러서(calling), 고치고
(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는 것으로 불신자를 불러서 복음으로
성도의 내면과 가정을 치유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성장을 돕고 선교와 문화
변혁을 위하여 세속에 대항하는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108) 충현선교교회의 사명 선언
109)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http://www.choonghyun.org/ 발차취/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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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현선교교회의 양육과 제자 훈련110)
충현선교교회의 양육과 제자 훈련은 1, 2차 제자도로 나누어 “불고기맞”이라는
비전과 함께 연결된다. 1차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멤버가 될 것인가라는
교회에서의 제자도이며, 2차 제자도는 직업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
는 직장에서의 제자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름 혹 소명(calling)과정, 즉 불신자와 방
황하는 신자를 불러서 새가족 공부, 바나바 사역, 학습 및 세례 교육, 새가족 환영회,
담임목사와 가정에서의 만남, 화요사랑방으로 자연스럽게 복음과 교회 및 공동체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고침 혹 치유(healing)과정은 복음으로 성도의 내면과 가정을 치유한
다. 3박 4일 동안 Tres Dias Program으로 진행하는 충현동산, 부모교실, 결혼예비학
교, 부부 세미나, 아버지학교 등 치유와 상담을 통해 이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사역반,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가정과 내적 치유 받는다.
세 번째로 성숙(maturing)과정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신자를 만들어 가
는 과정이다. 말씀 묵상하여 함께 나눔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숙으로 연결
되는 큐티방, 이미 양육 훈련을 경험한 양육자와 16주를 보내면서 체계적인 양육과
예수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대일 제자양육, 평신도를 깨우고 일꾼으로 세워가는 평신
도아카데미, 구원의 점검에서부터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
켜 나가는 제자훈련,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훈
련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대항(confronting)과정은 선교와 문화변혁을 위하여 세속에 대항하는
사역이다. 전도학교, 단기선교훈련, 세계관 학교(DIOS), 어르신 재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한 토요학교 ECC가 있다. 이중 세계관 학교는 이민사회의 비전 제시 및 기독문화
프로그램 개발, 한인 2세의 주도적 역할 제시, 사회 봉사와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세상
에 나가서도 ‘맞서는’ 실력 있는 평신도 제자를 세워가고 있다.
2. 노인 제자도 프로그램: 충현 샬롬대학
충현 살롬대학을 참관한 후 지도담당 이도한 목사 및 스텝들 인터뷰를 통해 샬
110) 사랑의 빛 선교 교회 홈페이지, http://www.lolmc.org/ 훈련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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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대학의 교육목표와 방향성 및 사역현황을 알 수 있었다.
가. 설립목적
“Senior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표어로 충현 샬롬대학은 과거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에 머물렀던 수동적 노인 사역에
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교회 시니어들의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도우며, 평생 교육과정의 이념을 가지고 노년에 겪게 되는 질병, 고
독, 무력감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노년을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1년에 세워졌다. 현재 충현 샬롬대학은 시니어들의 대표적인 문
화공간으로 다양한 클래스와 우수한 교사진을 갖춘 모임으로 인정을 받아 교회 차원
을 넘어 지역 한인 사회에 인기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로 수강생의 60퍼센트 이상은 비교인이며, 60세 이상 지역 노인 및 시니어 교인들이
매 학기 180∼200명의 회원이 등록을 하고 있다.
나. 교육목표
성경적인 대학, 찬양하는 대학, 항상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대학, 주님 기뻐하시는
대학 등 분명한 네 가지 목적을 향해 평생 교육을 실천해 가고 있다.
충현 샬롬대학의 교훈은 “건(健), 신(信), 과(果)” 이다. 시편 92편 12-15절 말씀
을 근거로 건강(健康), 신앙(信仰), 과실(果實)을 뜻하는 것으로 노년에도 아름답고 귀
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장인 민종기 담임목사가 만들었다고 한
다.111)
다. 교육내용
올해로 사역 7년째 충현 샬롬대학은 봄, 가을 학기로 일 년에 두 번 개강한다.
총 14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시작되어 4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1, 2교시를 마친 12시 30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2011년 50명 등록 목표로
시작한 사역은 현재 200여명의 등록자와 20여명의 스텝들이 섬기는 큰사랑의 공동체
111) 충현샬롬대학 참관 및 이도한 담당목사와의 인터뷰(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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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했다. 여타의 노인대학과 다른 것은 예배로 시작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배는 부담과 거부감을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복음 전달시간이다.
다른 노인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샬롬
대학을 섬기는 시니어들이 많다. 노래교실 교수이신 민재희 사모님의 인도로 찬양팀
과 율동팀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때 찬양팀과 율동팀, 반주자는 은사 있는 시니어들
이 자원하여 섬기고 있다. 각 과목의 반장 역시도 시니어 중 자원하는 분으로 세워진
다. 반장은 회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뿐더
러 출석 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 기도 제목 등에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하
며 섬기게 된다. 실제로 반장의 사랑의 수고와 관심은 샬롬대학의 정착률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샬롬대학의 학장이자 담임목사인 민종기 목사는 2세들의 한국학교 만큼 중요한
것이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대학 사역임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과 섬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담당교역자인 이도한 목사와 함께 말씀을 15분∼20분 메시
지로 돌아가면서 전할뿐 아니라, 개강식, 종강식, 수료식에 적극 참여하여 섬김의 자
리로 본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0퍼센트 이상의 회원들이 비교인들이기에
교회에 대한 낯섦과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을 고려하여 말씀은 쉽고, 긍정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음 중심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도한 담당목사에
의하면 노인들은 오랜 삶의 경험으로 자기 가치관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절대
강요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교제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열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설교 후에는 부학장인 담당 장로가 전반적인 광고 및 인사를 전하고 본격적으로
각 소그룹실에서 신청한 과목을 듣게 된다. 서예,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교실,
한방 및 라인댄스, 탁구, 미술, 바둑, 성경, 편물, 음악교실, 기타반 등 다양한 클래스가
구비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은 노년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통해 후반기 삶의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과목 중 성경공
부반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예전에는 신구약 파노라마, 성경읽기 등의 과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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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하지만 점점 회원의 많은 부분이 비교인들로 채워지면서,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부담스러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과목 중 성경공부를 과
감히 내려놓고 비교인 중심으로 예배와 과목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니, 오히려 공동
체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주일 예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매 학기 종강시간에는 예배 후 게임과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 때로는 날씨에 따
라 야외나 교회 뒤뜰에서 진행하기도 하며, 중간 중간에 건강체조, 섹스폰 연주, 찬양
율동, 라인댄스, 합창, 기타교실에서 배웠던 실력들을 발표하고, 편물, 미술, 서예교실
에서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미니 탁구 대회를 통해 시상을 하기도 한다.
충현 샬롬대학의 학기는 2년제로 2년의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면 수료식을 갖는
다. 명칭이 대학인만큼 수료식은 학장과 모든 수료생들이 모두 정복에 학사모를 쓰고
정식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때 많은 수료자의 소감 발표 시간은 감동과 환의가 교차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 실제 비교인들 중 샬롬대학을 수료하고 교회로 출석하게
된 교인이 많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수료 후에도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때로는 스
텝이나 강사로 섬기기도 한다.
3. 평가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노년층 한인들의 배움터였던 성인 학교가 주정부 예
산 감축의 문제로 문을 닫으므로 노인들의 배움의 장소가 줄어들었다. 그동안 노인들은
성인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시민권 교육을 비롯한 컴퓨터를 배웠다. 이곳은 교육뿐
아니라 친교를 통해 이민생활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씻어주는 소통의 창고였었다. 성인
학교의 감축은 한인 사회의 시니어들에게는 타격 그 자체였다.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한인 노인들에게 충현 샬롬대학과 같은 교회단체는 섬김과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기존의 성인 학교보다 더 알차고 즐거운 노인학교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12)
112) “한인교회 '은빛 학구열' 노인 대학 일제히 개강”, LA 중앙일보, 2012/09/11 미주판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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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칭 수업시간 등록비 문의번호
충현샬롬대학
(충현선교교회)
화요일
(오전9-오후12:30)
$70 213)280-5346
에버그린대학
(인랜드교회)
수요일
(오전9:30-오후2:30)
$50 818)472-5323
인싱크대학
(ANC온누리교회)
목요일
(오전9-오후2)
$70 213)364-2211
늘푸른대학
(나성영락교회)
금요일
(오전9-오후12:30)
$30 323)371-1455
Happy Life
(사랑의 빙 선교교회)
금요일
(오전9-오후3)
$70 (626)744-9191
<표 2>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 대표 ‘노인대학’
이민 교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학교를 많이 시작하는 상황에서 예배
를 통한 제자도와 공동체 사역을 하는 대표적 교회가 충현선교교회의 샬롬대학이다.
“샬롬”이라는 말에는 “안녕”이라는 뜻을 포함하여 조화와 번영과 하나 됨과 건강함이
포함되어 있듯이 충현선교교회 샬롬대학은 LA와 글렌데일 지역과 주변의 어르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시니어 제자도 프로
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안 사실은 샬롬대학 2017년 봄 학기 수
강자는 무려 193명이었다. 이 중 충현선교교회 교인은 64명이었으며 많은 수가 다른
교회 교인이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이 샬롬대학을 통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주일예배
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샬롬대학의 학장 겸 담임목사인 민종기 목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많은 시니어들이 배움에 힘쓰고, 배움을 넘어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를 섬기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에 교회는 경로관광, 경로잔치와 같은 수동적 사역에서 벗어나, 시니어들이 배우고,
친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교회 본연의 복
음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바람직한 노인 사역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다.
충현선교교회의 샬롬대학이 비교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
다면, 충현선교교회의 일대일 제자 양육은 체계적인 신앙 훈련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
성을 위해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특징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88
이미 경험한 양육자와 함께 16주를 보내면서 체계적인 양육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를 형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우며 경험하게 되는데 있다. 새롭게
나오게 된 시니어에게 기존 교회 시니어들이 일대일 양육과정을 함께 함으로 깊은 삶
의 이야기와 신앙적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일대일 양육자로
세워지거나, 샬롬대학의 반장, 강사, 스텝으로 섬기게 된다. 충현 선교교회의 노인 사
역은 샬롬대학을 통해 노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
며, 시니어 일대일 양육을 통해 섬김과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배움을 통해 제자가 되
어 제자를 삼는 바람직한 노인 사역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충현 선교교회의 노인 사역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 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소일거리를 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샬롬대학의 반장, 강사, 스텝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과 교육교재를 발전시켜 자칫 비신자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목표
와 방향성의 잃어버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미국교회: 레이크 애비뉴 교회(Lake Avenue Church of Pasadena)
1896년도에 시작되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미국 캘리포
니아 주 파사데나 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교회이다. 서부개척시대의 작은 동네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제9대 담임목사인 그레그 웨이브라이트(Greg
Waybright)와 약 4,000여명의 성도가 샌 가부리엘과 샌 페르난도 밸리 지역 사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성공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를 통해 문화와 사
회적 환경이 다른 미국교회의 노인 사역을 살펴보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시각과 접근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노인 제자도 사역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영향력을 미치는지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1. 교회소개
가.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역사와 비전
파사데나 지역 210번 프리웨이와 134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고속도로에서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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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표적인 지
역 전통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1895년 파사데나 몇몇 여성들이 레이크 에비뉴 주일
학교를 결성하여 시작된 것이, 1950년도에 1,500명의 성도, 현재는 4,0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으며, 1905년 291달러의 선교 헌금을 시작해서 지금은 해마다 일백만 달
러를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하며, 자동차 창고를 예배 장소로 시작하여 지금은 3만 9
천 스퀘어피트 건물에 4,160명의 좌석을 갖춘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113)
교회 부지는 초창기 교회 멤버였던 윌리엄 워터 하우스(William Waterhouse) 시
장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 재산을 제공했다고 한다. 덕분
에 교회는 도시 중심가에 위치할 수 있었고, 신학교와 많은 선교 단체 및 기독교 리
더들을 배출하는 영향력 있는 지역 교회로 세워졌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전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버리고 변화와 도전을 선택해 온 교회이다. 대게 훌륭한 역사를 가진 교회의 교인들
은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과거 위에 새로운 것들
을 세워나가는 교회, 현재 살고 있는 이웃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되
길 원했고, 그러한 변화는 교회 성장과 지역 복음화의 열매로 맺어졌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을 따라 모든 민족과 세대를 제자 삼아 하
나님의 화목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114) 현재 레이크 애비뉴 교회 주변은 공립 학교
에는 100 개가 넘는 모국어가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원래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단일 문화권의 성도로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고학력자이며, 소
득 수준도 중·상위권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왔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 다문화권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는 이러한 시
대적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백인 중심의 교회가 아닌 다문화
적인 교회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
당해 가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레그 웨이브라이트(Greg
Waybright) 담임목사는 고린도후서 5장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교회 가운데 강조하면
113) 레이크 애비뉴 교회 홈페이지, https://www.lakeave.org/about/brief-history.
114) 레이크 애비뉴 교회 홈페이지, https://www.lakeave.org/about/mission-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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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상에서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목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사역을 이끌고 있다. 200여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사역(Compassion and Justice Ministry)으로 노숙자 사역, 지역 시니어사역,
이민자 불법체류자 가정 출신의 학생 멘토링 사역, 출소자 사역, 인신매매 사역 등 세
상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
로 초대하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115)
이처럼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지역과 함께 120년의 역사를 지속해 오면서 지역
사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금도 새
로운 세대를 향한 프로그램과 고령화 시대의 지역 교회의 역할을 위해 모임과 예배를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지역 사회를 품고 그들의 필요을 채워주며 그 지
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모임과 훈련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모임과 훈련은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을 쌓고, 진정한 관
계를 세워가며, 결혼 생활과 가정을 중시하며, 한 영혼을 품는 사랑과 영적 성장이 있
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교인들이 주말 모임과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기 위해 준비되도록 한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모임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드리는 대예배 모임과 다양
한 삶의 단계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한다. 토요일 예배는 저녁 5시부터 시작하는
데 어린이와 청소년 모임이 동 시간 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 토요 예배 모임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과 특별 손님 및 매월 지역 사회 합창단을 초청하여 현대적 감
각에 맞는 캐주얼 한 분위기의 예배로 드린다. 담임목사인 라이트 목사가 예배를 진
행하며, 예배 후 테이블 주위에서 교제를 통해 깊은 관계 형성을 한다. 주일 대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진행된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예배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
추고 예배를 드린다. 먼저는 음악과 간증, 노래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예
115) 스티브 차 진행, “스페셜인터뷰: 레이크 애비뉴 교회담임 그레고리 웨이브라이트(Gregory
Waybright)”, 목회와 신학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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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드린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알아간다. 세 번째는 파사데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복음화를 기대하며
축복한다. 레이트 애비뉴 교회는 핵심 예배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간증, 메시지, 예배 순서 등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력해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120년의 시간의 흐름에도 여러 세
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령화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찬식은 매월 진행되며,
봉헌(dedications)과 침례식(baptisms)은 년 중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교
회는 처음 온 분들이나 교회의 사역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 맡는
소그룹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른 바 ‘Coffee Connection’이나 ‘Pathway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으며, 환영 안내(greeters), 합창단
(sanctuary choir), 예배 찬양(worship band), 어린이 예배(child care) 등 남녀노소 성
도들은 예배의 여러 모양으로 참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 소그룹 커뮤니티 모임을 잘 활
성화 하는 교회이다. 앞에서 소개한 주말 사역(weekend experience), 가정사역(family
ministries), 어린이(children), 청소년(student ministries), 성인(adults), 예배와 예술
(worship & the arts), 돌봄사역(care), 신앙성장사역(grow in your faith), 이민자 사
역, 스포츠 사역, 봉사와 행정 사역 등으로 나눠진다. 소그룹 성경 연구 모임, 여성 성
경공부 그룹, ALPHA 코스 등과 같이 정해진 기간에 깊은 배움 가운데 서로를 격려
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그룹 사역이 있는가 하면, 에배, 예술, 스포츠와 같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룹 사역도 있다. 이러한 소
그룹 사역은 다양한 인종과 재능과 연령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통해 배움의 만족도를
얻고, 섬김과 사랑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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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제자도 프로그램: Mighty Oaks Ministries (55+)116)
가. 설립 목적
Mighty Oaks Ministries (55+)는 이 분야에 30년 이상의 사역 경험이 있는 전문
사역자 시니어 사역 코디네이터인 하이디 서머스(Heidi Summers)목사가 그동안의 레
이크 애비뉴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50대를 포함하여 세대 간의 접근을 확장 발전시킨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는 더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와 경
험을 쏟아내고 젊은 세대는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서로 기
댈 때 교회 공동체의 아치(arch)가 강해지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 목표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Mighty Oaks Ministries (55+)는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
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55세 이
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워질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기대어 하나의 힘, 거대한
의의 나무(mighty oaks of righteousness)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교육 내용
애비뉴 교회의 Mighty Oaks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시니어뿐
만 아니라 젊은이들과의 세대 격차를 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와 지역 사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116) 레이크 애비뉴 교회 하이디 서머스(Heidi Summers)목사 인터뷰
e-mail: heidis@lakea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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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nornaia Class
성경공부 모임, 주중에 한번
King's Couriers Class
Mariner's Class
Voyagers Class
Begin New Class
Encouragers BKfst Club 화요일 아침기도모임
자원봉사자
훈련모임
Information Window 10 모든 회원에게 정보
Volunteer Task Force 다음 자원봉사자 훈련
Mighty Oaks Small Group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행사를 의논Mighty Oaks Ministry Team
Care Ministries Outreach 선교봉사 모임
노인봉사모임Crisis Care/Visitation Team 병원방문 사역
Senior Support Group 보호 시니어 그룹
Retirment Home Outreach 은퇴노인 방문
선교모임
Mighty Oaks Day Trip 하루 선교여행
Mighty Oaks Ventures Tour 여러날 선교함
Global Short Team Mission 전세계 선교대회
USA Short Team Mission 미국내 선교대회
Mentoring Ministry 노인이 젊은이들을 지도함
상호세대간
프로그램
Life Celebration Dinners 90세이상 시니어 축하함
When Grandmothers Day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
Golden Fellowship Nineties Group 90세이상 노인과 가족들
Annual Golf Tournament 전 가족 골프
Grandfather/Grandmother Deep
Sea Fishing Trip
전 가족 낚시
Spring Bible Conference 일년에 한번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세미나
Joyful Sound Chorale 6개월에 한번 모여 즐거운 오락시간
KIM Group 아주사대학 교수가 직접 운동지도 함
Voioe Communique News 잡지 발행
Senior Telephone Brigade 회원들에게 전화
Sunday Evening Songfests 분기별 주일 오후에 전교인 축제
<표 3> Mighty Oaks 프로그램
위의 사역프로그램 표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Mighty Oaks 사역의 중심 원리는
기도이다. 200명의 자원봉사요원 가운데 50명이 매주 화요일에 기도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용기와 격려를 주는 모임으로 설교자를 매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며 진실한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반적인 시니어들의 근황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한
다. 하이디 목사는 처음 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시니
어 사역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회원들이 먼저 모여 기도함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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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끔 했다. 또한 시니어들이 기도하면서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지만, 전 교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많다. 그리고 행사는 교회 안보다 야외에서 전교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는 행사를 함으로 상호 세대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한 가정
을 세워가고자 한다.
또한 레이크 애비뉴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과 프로그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와 지역사
회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선교모임은 시니어들의 목회와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며, 선교비만 제공하는 수
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교 일선에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Mighty Oaks는 6개의 노인봉사 그룹(senior support group)으로 세분화되어 육
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희망주기 만성 고통환자를 찾아 가족과 함께 기도해 준다.
남성기도모임 남성시니어들이 한달에 한번 모여 기도회를 가진다.
노인성 치매를 위한 모임 치매 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다.
위로모임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을 위로, 장례식을 돕는다.
기도모임 전 교인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다.
집안 돌보기 모임 환자들의 집을 방문 집안 일을 대신 해준다.
<표 4> Mighty Oaks 노인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전화방문 및 심방, 로즈 퍼레이드에서 사용되었던 장미
들을 무료로 수급 받아 작은 꽃병에 담아 지역 병원에 있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보내
는 사역도 한다. 이러한 사역은 지역 사회의 연약한 시니어들을 돌볼 수 있을뿐더러
자연스럽게 교회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3. 평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노인 사역의 성공 비결도 리더
의 열정과 시니어에 대한 적극적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되었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시니어 사역 코디네이터 하이디 서머스(Heidi Summers)목사는 30년 이상의 사역 경
험이 있으며, 풀러신학교에서 영성과 관계 형성에 관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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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가로 시니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니어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레
이크 애비뉴교회의 Mighty Oaks 사역은 담당 교역자가 직접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신도 목회의 틀 위에서 움직인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그룹들과 나머지 200명의 자원봉사들의 견해와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모
든 평신도 시니어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준다. 하이디 목사와 스
텝들은 노인들에게 흥미와 생동감을 줄 수 있는 행사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프로
그램을 이끌어간다. 모든 행사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수동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 단지 교회 의자에 앉아 율동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연구하여 모든 행사들을 함께 계획한다. 이러한 열정적인 참여 의식은 자신
들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는 후반기에서 후퇴적 사고가
아닌 단 1년이라도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로 나타난
다. 70세나 80세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습은 모든
교회 노인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는 모든 세대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되며, 여러 세대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 제자도 사역을 공동체 가운데 잘 접목한 한국의 서울영락교회, 이
민교회로 사랑의 빛 선교교회와 충현선교교회, 미국교회로 레이크 애비뉴 교회를 살
펴보았다. 서울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70년의 노인 사역 전통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
러 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우고 실천하는 좋은 교육의 현장으로 발전시켜 나가
고 있었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Happy Life는 시니어 사역에 있어 겸손과 사랑의 열
정이 가득한 젊은 목회 리더십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충현선교교회의 샬롬대학은 이민사회의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소통,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Mighty Oaks 사역은 시니어 세대와 다
음세대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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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인 제자도 사역의 실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
도 사역이 앞의 교회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노인 제자도 사역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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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사역과
활성화를 위한 목회 방안
이민 목회의 상황은 분명히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민 목회 가운데 노인 제자도 사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노년 이
민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민 교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다면 고령화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노인 제자도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노인 제자도 사역과 특성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실제 목회
방안을 논의한다.
제 1 절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소개
한국의 미국 이민의 역사는 곧 이민 교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자로 이 땅을 밟아 이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06년 미국 본토에 세워진 세 번째 한인 교회이며
미국 내 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이다. 1906년 5월 10일 프리차드 목사가 18명의 한인 이
민자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인 이민자들은 한인의 언어로 예배
를 드렸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교회에서의 한인 예배와 교제를 통해 위로와 용기
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듯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미주 한인이민
자들의 삶과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교회이다. 어느덧 111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
안 교회와 성도들은 성장과 갈등, 시련과 연단을 통해 성숙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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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현재는 제12대 박일영 담임목사와 함께 이민자의 희망을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영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사회 및 고
령화를 분석하고,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어떻게 노인 제자도
사역이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는지 그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 분석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큰 도시이
자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한국 거주민들의 인구가 한국
본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곳이다. 1900년 초 이민선 게일릭호가 하와이 사탕수수 노
동자를 태우고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보면, 1965
년 이민자의 출신국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이민법의 발효와 함께 빠른 속도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 1972년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에 취
항하면서 로스앤젤레스는 본격적으로 미국 내 한국인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117) 한인
타운의 위치는 다운타운과 로스앤젤레스 서쪽의 바닷가 부촌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
초창기 한인 동포들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터전이 되었으며, 이곳을 중심
으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비롯한 한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발전해 왔다.
미주 이민 역사 110년이 지난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는 한인 이민자의 수가 계
속 줄고 미국에서의 자연 증가, 즉 이곳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계속 늘어 이민 1세대
에서 1.5세대와 2세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미주 한인 전
체에서 미국출생 2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까지 18퍼센트에 불과 하였으나,
1990년에는 27퍼센트로, 그리고 2000년에는 35퍼센트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9퍼
센트에 이르고 있다.118) 한인 1.5세대나 2세대가 공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들
어가는 비율은 1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미주 한인 사회의 리더십은 현재 이민 1세에
서 미국 출생 또는 1.5세대의 젊은 세대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한인 이민자의 수는 더 줄어들었고, 그나마 한국에서 새롭게 유입되
117) 문성준, 한인 이민의 역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2427
118) 유의영, 한인 이민 역사로 본 미국 속의 한인 사회. http://snuaa.org/main/?p=2401
99
는 최근 이민자들은 비교적 부유한 이민자들로 자녀 교육과 안전의 이유로 플로튼,
얼바인, 부에나 팍 등 동남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주로 정착을 하고 있어서, 지금
까지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의 1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 교회는 자연스레
교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건조한 더위가 지속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이며, 겨울에도 따뜻해서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듯 노인들이 지내기에 기후 여건이 좋고, 또한 코리아타운 내 노인아파트, 교통
서비스, 병원 서비스, 노인 센터 등 노인 복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어 사용자들로 인해 문화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
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
회들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역사와 비전
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역사
1904년 3월 11일 미국 본토에 최초의 한인교회인 ‘나성한인 감리교회’(현재의 LA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진지 2년 후 1906년 5월 10일에는 미국 본토에 세워진 세 번째
한인 교회이며 미국 내 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당시 제퍼슨장
로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졌다. 당시 한인들은 주로 1904년부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이탈하여 미국 본토로 유입된 사람들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교포들이었으며, 특히 하와이로부
터 이민 온 사람들 중에는 고국에서부터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로스앤젤
레스에는 아직 교포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없었다.119)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이던 방화중 전도사는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중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안식년으로 잠시 귀국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목사를 만나게 된다. 방화중 전도사와 마포삼열 목사는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 북장로교 나성노회에 교회 설립
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노회는 프리차드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119) 유의영, 남가주 한인사회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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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게 하였다. 1906년 5월 10일 방화중 전도사가 시내 벙커힐(Bunker Hill)에 사가
를 얻어 프리챠드 목사의 인도 하에 18명의 한인교인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120)
창립 후 4년 뒤 한국에서는 1910년에 일본의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
병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강제 편입되고 조국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비탄한 소식을 듣
게 된다. 이에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한 해외독립운동의 산
실이 되기도 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동지회 등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기치를 높였고, 기도와 자금으로 후원을 했다. 대한인국민회가 활동
했고 신한민보를 발행했던 ‘대한인국민회기념관’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가 지정한 문
화재로 보존되어 해외 독립운동 자료들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하면서 후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교육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비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이라는 표어 아래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교회이다. 제12대 담임목사인 박일영 목사는 미국 기
독교의 쇠퇴와 미국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간성 상실, 공동체 의식 붕괴, 가정과 교
회의 몰락 등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총체적 위기의 시대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건져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오직 예수”이기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영성 회복만이 도탄에 빠진 현재와 미래의 미
국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비
전을 제시한다.121)
첫째 비전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영성 위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영성’을 구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인격, 말씀과 가르침, 사역과 리더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안의 새로운 삶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도록
120)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979),
5-10.
121)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홈페이지, http://www.kupcla.com 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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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부르신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비전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
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배우며 따르면, 즉 제자도의 삶을 살면,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진리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는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이라는 성경 공부반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비전은 차세대 선교를 잘 감당하여 새로운 100년을 이어가는 것이다.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06년에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이다. 안창호
선생께서 설립하셔서 한인 자치와 해외 독립 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대한인국민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러 해외 독립운동 자료들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하
면서, 후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교육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
가 다른 이민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와 기독교 신앙을 성공적으로 전수하
기 위해 교회는 단순히 교육적 차원을 넘어 더 강한 선교적 차원의 헌신을 통해 차세
대 후손에게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비전은 평화의 교회를 이루어 어머니 교회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
비전은 많은 이민 교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사교적
이고 문화적인 활동 수준에 머물면서 온갖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반복하는 세속적 단
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성한인연합장
로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이라는 표어 아래, ‘제자도 영성’, ‘성령 충
만 영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영성’을 구비해서 평화로운 이민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미국에서의 한인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예수제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3.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사역
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모임과 사역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이민 교회 1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
해 전진해 가는 중소형 이민 교회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한인 이민사회의 축소와
지역의 고령화는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나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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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나이별 구성은 1.5세대 및
2세대 포함한 10-20대 청년들이 20퍼센트, 30-40대가 10퍼센트, 50-60대가 30퍼센트,
70대 이상이 40퍼센트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 USC대학을 통해 한인 유학생들과 1.5세
와 2세로 구성된 EM(English Ministry) 청년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존 세
대와 문화 및 소통의 문제로 정착이 쉽지만은 않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모임은 나이와 성별로 나누는 8개의 선교회모임과 지역
별로 나누는 6개의 구역모임이 대표적이다. 선교회 모임은 월별 정기 모임을 가지며,
회비와 바자회 수입금을 통해 각 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 가정을 후
원하고 있다. 선교회의 주 사역은 선교 사역이지만, 또래별 친교 모임과 교회의 봉사
관련 사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반적 교회가 30-50대의 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
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나이 분포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50-60대, 70-80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들 나이 때의 선교회가 가장 활성화 되
어 있다. 이런 연령대의 성도들이 예배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 안내 사역,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및 관리 등 많은 부분의 교회 봉사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고령화된 교회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구역모임은 다양한 나이의 구성원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
이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구역 구성원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준비하
고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여 모임을 가진다. 이 구역 모임은 예배가 주목적이 되기보
다는 말씀에 입각하여 삶의 적용과 세대를 넘어서는 깊은 교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
다. 많은 부분 60-70대의 구역장과 리더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지만, 젊은 30-40대
가정도 적극적으로 배우며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구역 모임은 교회 안의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좋은 소통의 창이 되고 있으며, 상호 배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예배 모임은 주일 11시 예배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교제 모임과 선교회 및 기타
소그룹 모임으로 이어진다. 노인들의 차량 지원 문제와 체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모
임과 행사는 주일에 이루어진다. 한 달에 한번 각 선교회별 헌신예배로 주일 오후 특
별 예배 모임이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 및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건강 상태와 교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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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의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운전에 익숙한 노인들이 주변의 교우들과 카풀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이도록 돕고 있다.
또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다. 모든 사역의 중심
을 영혼구원에 두고 Mission 300팀122)을 조직하여 주 중 마켓 전도와 미디어 선교, 인
터넷 선교 및 관계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다. Mission 300팀은 10여명으로 구성된 전
도 특공대이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노인들이 매주 짝을 이루어 마켓과 상점주변의 한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사진기를 다룰 줄 아는 노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새가족의 사진과 교회 행사 관련 사진 및 안내의 내용들을 매
주 업그레이드 하고, 설교CD를 제작하여 전도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컴퓨터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청년 세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배
우면서 미디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Mission 300 전도팀 뿐만 아니라 노인성도
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계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설교CD
와 전도지를 아파트에 비치하는 등 은사를 따라 전도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교회의 두 번째 비전처럼 주일 Sunday School과 Youth
Group, 한국어 중심의 유학생 KM청년모임과 1.5세대와 2세대 중심의 EM청년모임 그
리고 주변 USC대학 유학생들과의 교류 및 전도를 통해 교육적 차원과 선교적 차원의
연합을 꾀하고 있다. 성인 교육으로는 새가족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과 전교인 봉사 세미나,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의 방법을 갖추고 있
다. 이런 교육들은 이민자로 쉽게 교회를 접하지만, 예수의 말과 삶과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과 삶을 교육하며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고령화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
사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이다. 분기별로 홈리스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선
교 사역을 협력하고 있으며, 초기 이민교회를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와 사모들을 초청하는 위로회를 매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이웃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사랑의 점심 식사를 매년 가지고 있으며, 컴패션(Compassion)을 통해 가난
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또한 미주독립운동 사적지 제1호인 대한인국민회관
122) Mission300은 청장년 200명, 청소년 어린이 100명이라는 전도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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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 관리하면서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과 협력하여 미국 한인 이민 역사와 미주
독립운동 자료들을 전시하고 교육하면서 후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나. 노인 제자도 프로그램: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첫째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영성’을 구비한 주님
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
을 3년 (6학기)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일영 목사는 2010년 제12대 담임목사로 부
임한 후 이민교회와 미국 기독교인의 삶이 많은 부분 성장과 물량, 껍데기 치장에만
몰두해왔음을 안타까워하며,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영접을
통해 다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
에 오랜 기간의 목회 경험과 연구를 통해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1
기, 2기, 3기가 수료했으며, 4기, 5기, 6기는 주중 모임을 담임목사와 함께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사역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노인 제자도 훈련을 목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현재 마태복음
예수공부의 대상은 30-4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포함한다. 이와 병
행하여 운전과 건강, 학습 능력에 따라 75세 이상의 시니어 제자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3년 훈련과정으로 크게는 뿌리,
줄기, 열매의 제자도 나무 3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인 밭갈
이반 과정으로 12주 정도 이어진다. 이때 김세윤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 조지 앨든 래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
가 제자인가?등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리한다. 이것은 전반적
으로 왜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으로 서론 부분의 뿌리 과정이 시작된다. 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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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영접, 세례, 성령, 예수께로 감 등 6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왜 예수가
필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본론인 줄기반에 와서는 예수의 마음(성품과
인격)과 예수의 말, 기도, 교훈, 천국 비유를 배우고, 예수의 행위, 예수의 사역과 리더
십,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예수의 사랑 등을 배우며 실습하게 된다.
제자반 모임의 시작은 한 주간 지난 말씀을 배경으로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
게 적용했는지를 서로 나누며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 주
의 과정을 배우고 다시금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짐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서로 공유하게 한다. 이러한 구성은 나눔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3단계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배움과 실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제 사역과 삶에 예수의 삶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것을 주제로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제자도 훈련 과정을 통해 다수의 노인들이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
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인격적인 변화와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예들을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배움은 자아실현과 격변하는 사회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익
이 있다.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이런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큰 유익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노인 제자도 훈련을 통해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비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깊이 있는 자아 성찰
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은 특히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 제자도의 모습, 즉 체득, 체화, 체현의 특징들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노인
제자도의 훈련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열매를 맺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준비해 갈 수 있는 유익을 가지게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현
과정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아래에서 지속될 것이다.
다. 평가 및 당면 과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자연계든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든 영원히 성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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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창조되어 졌다. 그러기에 성숙기와 쇠퇴기에 맞는 목회, 고령화 시대에 아름다운
노년기 목회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래학자
최윤식은 말했다.123) 한인 이민역사 100년과 함께 성장해 온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역
시 성숙기를 지나 지역 이민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쇠퇴기 또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성장 한
계의 늪에 빠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
는 것이다. 또한 직면한 고령화의 시대에 노인들을 교육하고 새롭게 교회의 역동적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마
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예수를 배우고(體得), 예수를 닮아서(滯
貨), 예수의 삶을(體現) 보다 적극적으로 살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며,
성숙한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을 통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직분의 시무에는 은퇴를 했을지라도, 예배와 영성 및 봉사사역에는 은퇴가 없음을 강
조하는 노인 제자도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70-80대 노인 성도들도 찬양대, 상
록중창단, 안내,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마켓 전도, 미디어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의 분
야에서 은사를 계속 개발해가며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성도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와 겸손한 섬김은 영적 성숙자로 30-40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 제자도에서 보여준 노인의 역할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다음 차세대 청년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이 배우고 닮아가고 살아가는 예수
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전통 바른 신앙을 전하고 계승받는 공동체를 만드
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사회 전체의 환경 변화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민 1세대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입
되는 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등 이민 사회의 축소와 1.5세대 및 2세대와의 문화 소통
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교육을 위한 이동 등은 교회의 성장과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
유입을 막는 유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코리아타운 주변에 주거하는 노인들 다수
가 노인 아파트에 거하는 저소득층으로 수입이 거의 없기에 이는 곧 교회 재정의 부
123)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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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이어져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역을 개발하고 추진하기에 힘든 요인이 된다. 그
리고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사역의 핵심인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
도 101의 목적과 정신은 너무도 좋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3년(6학기) 과
정은 새로운 멤버들이나, 신앙의 성숙도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중간에 낙오자가 생길 때도 있다. 더불어 교육을 위한 노인의 건강 부분은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될뿐더러, 박일영 담임목사와 같은 목회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일이 앞으로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
의 확장과 지속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역사와 비전,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
와 제자도 101을 통한 노인 제자도 사역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교
회 사례와 이론을 기초로 하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 제자도 활
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적극적 노인 제자도 활성화 방안
오늘날 교회 노인 사역은 기독교 영적 차원의 접근을 등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 사역 프로그램들도 앞선 사랑의 빛 선교교회 사례 연구
가운데 제안했듯 신학적 조명을 하지 않고 세속 사회의 프로그램들과 차별성 없이 진
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왔다. 노인 제자도 사역이 일반 노인 복지 차원에서 수행
되고 있는 노인 사역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체득(體得)하고,
삶과 인격 가운데 온전한 체화(滯貨)를 이루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체현(體
現)하는 적극적 노인 제자도 사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나성한인연합장로
교회의 노인 제자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 제자도 체득(體得) 활성화 방안
가. 노인 제자도 교육의 필요성 확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111년 한인이민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성숙한 노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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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노인 차량
서비스, 노인 심방, 노인 중창단, 노인 제자도 성경 공부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2장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 문제에서도 살
펴보았듯 노인들은 다양한 환경과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에 단순한 노인 복
지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던지, 일시적인 도움이나 소일거리를 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으
로는 노인 사역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 시니어반
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노
인들은 이미 인생을 살아온 “인류의 선생”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한정되었기 때문
에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미래를 대비시키는 교육보다는 지속되는 노화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의 삶을 닮아 풍요롭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
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예수공부 시니어반에서는 예수의 말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 노년
의 자기 삶과 예수의 삶을 비교하며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기에, 이 엄청난 인생
과제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정신의 체득(體得)만을 통해서만 의미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교회교육은 흥미와 정보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예수 제자도
의 배움을 통해 신앙의 성숙함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 노인 제자도의 명확한 교육목적과 목표 제시
노인 제자도 교육의 필요성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확산시켰다면 다
음으로 노인 제자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교와 광고, 안내
문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 제자도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를 위해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이해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목적, 노화의 준비와 적
응, 은사의 발견과 개발을 통한 노인기의 창조적인 삶, 세대 간의 이해 증진 및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경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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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는 성경의 지식만을 쌓는 교육이 아니다. 예
수님의 말, 마음, 행위, 사역과 리더십,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배워 예수 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
간과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체득(體得)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민자들의 삶과 고령화라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생, 차세
대 선교, 평화의 교회라는 교회의 3대 비전을 고려하여 노년의 삶에 대한 현실적 수용
과 은사의 재발견과 개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봉사의 삶,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눠주
고 가는 삶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에 의미를 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목
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노인 제자도 교과내용 개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의 체득(體得) 목표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있
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노인
제자도 교육은 수행될 수 없다. 현 교회 실정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재는 많
지 않을뿐더러 노인을 제자훈련하는 교과 내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박일영 담임목사는 오랜 목회현장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을 노인 제자도 교육에 접목하여 좋은 성과를 맺
어가고 있다. 앞으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 노화에 대한 준비, 노인의 진로 및 노인 가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 등이 연구되어 교과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인과
고령화에 대한 전문가의 계속적인 연구와 목회 현장을 통한 실험과 데이터베이스를 잘
응용한 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라. 노인 제자도 학습방법 개발
앞선 서울 영락교회와 사랑의 빛 선교교회, 충현 선교교회 사례 연구에서 노인 교
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설교와 강의 형태로 단순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칫 노인들로 하여금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강사 초빙의 어려움과 노인들의 연령, 교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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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그리고 종교 배경 등의 다양성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체득(體得)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
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익숙한 재료의 선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 학
습자 자신이 스스로 학습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따뜻
하고 부드러운 학습 분위기와 공간 선택이 필요하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 교회에서 보
았던 소그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노인에 대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 제자도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1기에서 6기까지 마태복음 예수제자공부가 진행되면서
다음 기수를 섬길 봉사자나 수료자들이 있다. 이들이 소그룹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나
누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이며 내실이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노래, 율동, 관광, 취미특강 등도 노인 제자도 교육에 좋은 활용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마. 노인 제자도 교육 전문가 양성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체득(體得)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
임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노인 제자도 교육을 담
당하는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스텝, 사역자들을 전문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그럼에도 개교회에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러기에 여기에는 교단이나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비롯한 노인 제자도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교회가 힘을 모
으게 된다면 실제적이며 체계적으로 노인 제자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한미노회에서 지역 태평양노회(The
Pacific Presbytery)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노회에서의 연합 사역을 하기에
는 신뢰와 결속력, 문화적 이해 등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회 내 한인이민교회
네트워크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확장시켜 나간다면 노회와 교단의 협력을 이루어 사역에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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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 제자도 체화(滯貨) 활성화 방안
    가. 본질적 사명에 충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이라는 표어 아래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를 세우고자하는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지정의(知情意) 인격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도 체화(滯貨)의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현시대의 노인은 무관심, 무기력,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팎으로 가지고 있음을 제2장 노인 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노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노인들도 욕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선한 사역에 근거하여 살 수 있음을 제3장 1절의 노인 제자도의 정
의와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수로 체화된 노인은 마음의 순전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인의 성숙한 영성은 인간
의 지혜, 지식, 전자 미디어, 그리고 모든 방법론이 결합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어떠한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제4장 사례연구에서 서울 영락교회는 원 포인트 교육 시스템으로 평생대학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예배 가운데 노인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노인 체화에 영향을 주어 삶으로 후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의 체화는 사명을 완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또한 거꾸로
본다면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때 노인의 체화는 더욱 활성화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노인 제자도 체화(滯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
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구원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얼마나 교회와 성도가 일
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된다. 일반 제자도의 사명이 평신도를
깨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라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는 이 과정을 인
생의 끝까지 지속하도록 하는 것, 즉 일평생 예수를 배워 예수를 닮아 예수의 삶을 살
아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성공과 인기와
권력이라는 외적 성장이 중심이 아닌 영혼구원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능하다. 예수를 배우고 항상 예수의 삶에 자신을 살펴볼 때 사명에 충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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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뿐더러 이것은 거꾸로 더욱 예수를 닮아 가는 체화(滯貨)를 활성화 하는 길이 된다.
    나. 하나님 나라 비전의 지속적 제시
배움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 평생 배우다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 배움의 목적은 자
신의 삶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노인 제자도의 배움이 삶으로 되
기 위해서는 비전의 지속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비전은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여 삶 가운데 표현하게 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
수동적인 배움에서 벗어나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서울 영락교회의 평생대학은 ‘민족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고, 사랑의 빛 선
교교회의 Happy Life는 ‘노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고, 영적 성숙함으로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겨주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라는 비전이 있다. 또한 충현 선교교회 샬롬대학은 ‘건(健), 신(信), 과(果)’라
는 비전이 있고, 레이크 애비뉴의 Mighty Oaks Ministries은 ‘다양한 세대가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세우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
다. 이처럼 노인 제자도의 체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 제시 할 때 개인
과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이 땅의 시간적 개념을 뛰
어넘어 보다 먼 곳을 향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해간다면 노인 제자도
체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분명한 언어로 표현
하여 교회 전체에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철저한 자기 점검과 피드백
서울 영락교회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랜 전통은 경험과 성숙을 제공하지만, 변
화와 개혁을 싫어할 수도 있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성실한 자기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
하다. 성경 고린도후서 13:5절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
고,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한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도 교만과
게으름, 욕망과 부주의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며, 자신을 부족하거나 과하게 표현함
으로 공동체를 힘겹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의 체화는 부단한 자기 점검을 기본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 노년에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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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평가를 통
한 자기점검은 체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의 대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스
펄전 목사도 자기점검 7가지 항목을 만들어 매일 실천했다고 한다.124)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감사가 있었는가?’, ‘욕심을 내지 않았는
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오늘 나
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체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과 배움을 점검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의 말과 마음과 삶으로 더욱 노
력하며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항목을 정하여 매일 점검하는 것도 좋다. 또한
월과 년 단위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 전문 노
인 사역 기관과 사역자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으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그룹별,
개인별 서로를 피드백 하는 것도 변화와 성장에 효과적일 것이다.
  3. 노인 제자도 체현(體現) 활성화 방안
    가. 노인 제자도 소명 성장시키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마태복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은 3년
(6학기)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니어 과정도 기존의 과정에서 나름 배려를 하고 있
지만 기존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 닮아서,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결심은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노년의 제자도 소명을 유혹하고 방
해하는 요인들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종종 생겨난다. 가령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외로움, 갈등, 소외감과 무기력 등 흔들릴 수 있다. 감정적인 뜨거움은 원
시적이기에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원시적인 소명을 건강하게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
니라 참가자의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레이크 애비뉴 교회에서 보았듯 교회는
담당사역자가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흥미와 생동감을 줄
수 있는 행사들과 미래에 대한 소명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한다.
124) 원광연,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 스펄전 설교론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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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노인 제자도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노인 윤리 의
식을 바로 세워가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영성훈련,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노인 제자도는 소명을 계속 성장 시켜나갈 때
제자의 삶으로 체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버 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체현하는 제자도는 지역사회에 선한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는 노인들의 은사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Happy Life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예 강사, 탁구
코치, 바둑교실, 식당 및 차량 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노인들의 은사개발을 통해 다양한 실버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노인들은 구연동화, 전통
예절, 구강교육, 수지침 교육, 악기 레슨 등 배움이 필요한 노인을 교육할 수 있고, 더
확장시켜 지역 어린이 집이나, 한국 학교, 지역 복지기관, 양로센터와 협력하여 강사
로 파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고학력의 노인들이나 교사생활을 했던 노인들은
영어, 한국어, 수학, 한문 등 학교 수업에 부족한 어린이들의 Tutor가 되어주는 일자
리를 만들 수도 있을 뿐더러 편부모나 맞벌이 부모의 아동들의 방과 후 과제를 도와
주는 선생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더불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가 삶과 사역 가운데 계속 체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화 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교회의 다양한 자원
을 연결하거나 활용하여 교회 내 노인들을 활동적인 생산 인구로 전환하게끔 노인 제
자도 프로그램에 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도 있다. 즉 노년기에도 평생
의 경험, 경력, 능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
안의 사역을 넘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고령층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 홍보하고 계몽해 나갈 필요도 있다. 또한, 충현 선교교회의 일대일 양육
시스템과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Mighty Oaks 프로그램에서처럼 ‘노인에 의한 교육
(education by older adults)'으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교육에 적극적 활용하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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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같은 노인이 운전,
건강 상담, 취업 상담, 여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봉사하며 활동할 때 나성한
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의 체현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 역사문화 교육 및 안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한국정부와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과 협력하여 미국 한
인 이민 역사와 미주 독립운동 자료들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후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교육하며 안내하고 있다. 많은 한국의 학생들과 단체들이
방문하여 관람을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는 예약제로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의
이사들이 시간을 내어 소그룹 단체 이상 견학 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여기에 노인자원을 교육하고 준비시킨다면 가족단위나 개인 단위로
오는 이들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시간대까지도 관람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확
장시켜 노인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역사와 독립운동이라는 테마관광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 교육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노인 전도단 활성화
레이크 에비뉴 교회의 노인 소그룹이 은퇴 노인 방문, 병원 방문, 전화 심방 사
역 등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노인 전도팀을 세워 젊은 세대가 낼 수 없는 시
간을 활용하여 마켓과 한인타운을 통해 전도할 수 있으며, 시니어 중창팀이나 합창단,
인형극 공연단, 국악 공연단을 조직하여 지역 교회와 학교, 한인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함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마. 양조부모 결연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조기 유학을 고려중인 학생들에게 조건이 맞는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양조
부모 결연’을 맺어 학생이 체류하는 동안 보호는 물론 마치 조부모가 자기 손주를 돌
보듯이 식사에서부터 학교 등하교까지 챙겨주도록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는 과거 전주강림교회와 연결되어 어학연수나 유학 오는 청년들에게 정
착 및 신앙 생활 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사례가 있다. 그렇게 청년들은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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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살핌 가운데 안정적으로 생활과 학교에 정착할 수 있었고, 노인성도 역시도 노
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사랑을 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양조부모 결연프로그램을 교회를 넘어서 노
회차원에서 한국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확장시켜 나간다면, 교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 지지집단 연대 및 주체성 강화
위에서 체현의 제자도를 위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들을 제안하였지만 노인 제자도를 삶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부단한 자기부
인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성한인연합교회는
노인 제자도 지지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이 상호지지하며 서로 돕는 것을 통해 체현의
길을 좀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건강, 경제적 문제, 역할 상실, 고독, 학
대, 죽음 등의 예민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기에 레이크 애비뉴교회의 소그룹 시스템
을 적용 발전시켜 소그룹 지지 집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
공감, 격려, 위로를 받게 된다면 심리적, 정신적, 영적 지원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스트
레스에 잘 대처하고 성숙한 노인 제자도 체현의 삶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선교회와 구역별 소그룹은 이러한 지지 집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고 있다.
제 3 절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공동체 적용 방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체득(體得)하고, 삶과 인격
가운데 온전한 체화(滯貨)를 이루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체현(體現)하는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사역은 구체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노인 제자도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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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성 공동체를 세우는 노인 제자도
    가. 노인영성훈련 개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나타난 노인들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 기도와 예
배 등으로 영적 성숙자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
다. 사례 연구로 제시한 서울영락교회는 3-4대가 같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 생활함
으로 노인의 영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레이크 에비뉴 교회는 젊은이들과 세대 격
차를 넘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세워가고자 상호 세대의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았
다. 웨스트게이트는 “영성이란 자신을 초월하여 개인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
와 목적을 가지고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동시에 영성은 신체
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125)라고
하였다. 즉, 노인 영성의 함양은 노년기를 보다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로 볼 때 노인들이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침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 가는데 큰 힘을 준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실시하는 “마태복
음 예수공부-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101”이나 노인 중보기도 모임, 노인 영성 수련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배 등은 노인들의 영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노인이 중심이 된 찬양과
중보기도의 ‘노인 경배와 찬양 집회’, 노인 성지 순례, 영성 여행 등 노인 영성 함양을
위한 훈련을 개발하여 안정적 영성 공동체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나. 노인영성 전문 사역자 양성
제2장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은 부부 생활의 어려움, 황혼 이혼, 일인 독거의
삶으로 인한 고독,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 죽음 등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여러모로 심
리적,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을 위해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혹은 상담 전문가를 통해 목회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영적 문제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
지고, 환경적 제한과 목회적 바쁨으로 상담과 영성 돌봄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125) 손의성, 1인 가구 노인 목회 전략, 2016, 목회와 신학, 두란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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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고령화 공동체를 준비하는 가운데 노인 제자도
로 훈련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노인 영성 전문 사역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단
이나 노회의 은퇴한 목회자는 이러한 노인 영성 전문 사역에 기본적으로 준비된 영성
사역자이므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사역을 하는 은퇴 목회자에게도 보람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나성한인연
합장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훈련을 통해 세워진 기존의 노인이 새로운 노인들과 목자
목원이 되어 소그룹 단위로 돌보며 도움을 주는 것도 노인 영성 사역자를 세우는 좋
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돌봄과 영성 상담은 소외된 노인들이 상호 돌봄
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 모임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 안정적 노인 경건공동체 확장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것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그분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했다.126)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
템이어서 노인들은 적응하기 힘들다. 일반 성도들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
과 영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있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하며 진실한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교회에서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임 이상으로 의미를 갈구한다. 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시스템을 최대한 간
소화하고, 양에서 질로,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의미있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 중심의 교회로 강조점을 옮겨야 한다. 이러한 교회 전체의 공동
체성을 위해서는 노인 제자도를 통한 노인들의 영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경건한 교회의 모습
을 유지하도록 노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의 경험이 있다. 이런 공동체의 예로, 서울 영락교회는 창립 72주년, 레이크 애비
뉴 교회는 창립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전통과 문화, 노인들과 다음세대간의 아
름다운 조화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노인 제자도를 통해 신구세대의 조화를 바탕으
로 예수의 말과 정신과 삶으로 영적 리더십을 세워간다면, 안정적이며 경건한 공동체
126) Willard, 잊혀진 제자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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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경건성 회복은 사회에 선한 이
미지와 영향력으로 이어져 전도의 문을 더욱 확장 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2. 섬김 공동체를 세우는 노인 제자도
    가. 세대 간 문화 공유 프로그램 개발
이민신학연구소는 한인 2세들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연구 발표하면서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이라 이름
지었다.127)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지만, 문화 언어는 계
속해서 변한다. 과거의 공식은 새 천년의 세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존
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세대 간 문화 공유를 위해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유산
을 잘 가공하여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제자도는 사랑
과 영성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주고 신뢰하며 성숙하도록 인도하는 멘토링 사
역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여성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뜨개질을
배우거나 옛날 노래를 배우는 활동도 할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한글 구연동화 훈련
을 받게 함으로써 한글학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통한 한글 구연동화 교육 지원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노인들도 젊은 세대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젊은이들의 언
어 등을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배와 찬양 집회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니어 찬양집회’, 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집회 문화를 형성함으로
써 세대 간의 섬김을 통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며 성
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음세대를 섬기는 노인 제자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세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세대(노인과 다음 세대)
127) 오상철,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ld=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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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앞으로는 노인들만 모여 하는 노인 제자도를 넘어
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제자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함께 예수를 배우고, 예수
를 닮아가며, 예수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바울은 “오직 사랑으
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고 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인들은 제자도를 통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섬기며,
다음 세대 역시도 제자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서울영락교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 서울영락교회의 다음세대는 어려
서부터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며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지혜와 성숙한 영성의 삶으
로 자녀 세대를 섬기며 본을 보이는 선순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레이크
애비뉴 교회의 Mighty Oaks Ministries (55+)처럼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서로 기대
어 하나의 힘, 거대한 의의 나무를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세워가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전하고 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역시 노인 제자도를 통한
노인 사역자들이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의 섬김으로 다음세대에
게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며, 겸손히 신앙의 안내자요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간
다면 공동체를 섬기는 노인 제자도가 되어가야 한다. 이처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모든 세대가 제자도를 통해 성장과 물질주의적 교회가 아닌, 예수 사랑 공동체로 함
께 세워지도록 노인 제자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3. 선교적 공동체로 확장되는 노인 제자도
    가. 선교적 노인 공동체 조직
노인들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도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노년의
삶에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소중한 경륜을 살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께 드릴 수 있다는 소명감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은퇴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활력 있고 적극적인 여생을 보내게 한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이러한 위
대한 선교 잠재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노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인재를 발견하
고 훈련과 파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공동체를 조직하고 발전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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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사례 연구에서 보았듯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소망공동체’라는 노인 교제 공동체
로 출발하여 사역이 확장되면서 Happy Life라는 노인대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노
인대학을 통해 지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노인 제
자도 사역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정식 선교 공동체로 조직
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나이별로 선교회를 구성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수동적이고 관심도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노인들이 여전히 꼴을 먹고 자라야 하는 연약한 양떼임
을 인식하고 노인 선교팀을 조직하여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 교육과 선교적
사명을 제공해 주며,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선교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가야할 것이다.
    나. 선교적 노인 공동체 훈련
노인들은 교회의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인적 자원 중 하나이다. 이들을 선교 전
문 인력으로 동원하고 육성하여 총체적 선교 사역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의 새로운 선교 사명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말할 수 있다. 평균 은퇴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평균 수명은 증가해 쉬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여생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보내려
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전문성과 선교 자금 등을 이미 가졌기에 선교의 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훈련만 잘 시킨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선교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레이크 에비뉴 교회는 1년 중 하루 선교 여행, 여러 날 선교 투어, 미국 내 선교
대회 참석 및 세계선교대회 참석 등 노인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훈련한다.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도 실버선교훈련원, 실버선교탐방, 실버성지순례 등 다양한 훈련 등
을 개발하여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장단기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선교적 노인 공동체는 차세대 선교를 위해 젊은
세대들과 함께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세대간 교류 모임과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
거나 활성화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자신들의 오랜 신앙생활에 은
혜를 받은 말씀과 삶을 피차 나눔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선교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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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교적 노인 공동체 파송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행 1:8)는 주님의 지상 명령
을 준행하는 것이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출석하는 노인은 물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지역 사회의 노인을 위한 목회 사역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시킬 때 교회가 사
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지역 내에 심어줄 수 있고, 교회
의 적극적인 노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또 다른 노
인들은 예수 사랑을 통하여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은 젊은 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또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
는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노인 목회 사역과 복지 사업을 병행하여 교회에 출석
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면서 영원
한 삶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선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로 인도된 노인들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
회의 노인 제자도 훈련을 통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역할 즉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노인들은 선교를 위한 직간접적 선순환의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노인 제
자도가 공동체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목회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
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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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내용 요약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인들이다. 오늘날 노인들은 경험이 큰 쓸모가 없게 되었고 재산도 가족구성원
들 각자의 직업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노인공경의 물적 토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더
군다나 현재의 노인들은 그들보다 앞선 노인들을 극진히 공경했는데, 이제 정작 자신
들이 노인이 되자 사회에서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
는 혼란과 상실감에 빠져있다. 충분히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은 노쇠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 부양되어야 할 책임과 부담스런 존재로 그 이미지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노인의 비율(60세 기준)이 사회에서의 노인 비율의 약 3배가 넘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은 어버이주일의 경로잔
치, 불우노인 돕기, 경로당 방문 행사 등 소극적 사역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향한 관
심과 투자 역시도 주일학교와 장년 사역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부 교회
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으로 노인 사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적 인적 자원과 전문성
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교
회 안에 있고 계속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목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노인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음이 사실이다.
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70세가 되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에 연령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온당
치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는 은퇴가 없다.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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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의 삶과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의 길을 달려 가야한다. 뿐만 아니
라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봉사하는 사역
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
님 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체득(體得)하고, 삶과 인격 가운데 온전한 체화(滯貨)를 이루
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체현(體現)하는 노인 제자도 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
여 고찰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고령화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무관심 가운데 노인을 연약하고 불필요한 존재, 또 보살핌과 위로 등 섬김을 받아야
할 수혜자로만 보는 기존의 수동적 노인 사역 패러다임과 노인들에게 영육의 코이노
니아(교제)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공동체 문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제자도
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제 3장에서는 노인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의 이론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성
경에서의 노인은 존경의 대상, 지혜의 대상,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가르치는 영적 스
승의 대상, 전통의 전승자로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다. 이에 노인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체득(體得), 체화(滯貨), 체현(體現)하여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임을 살펴
보았다.
제 4장에서는 노인 제자도 목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서울 영
락교회와 이민교회 2곳으로 사랑의 빛 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로
레이크 애비뉴 교회를 사례연구하면서 이들 교회들이 어떻게 노인 제자도를 목회에
잘 적용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방문 체험, 홈페이지, 담당 사역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분
석 평가하였다.
제 5장에서는 노인 제자도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
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역사, 비전, 사역과 프로그램들과 이론적 연구 및 사
례연구들을 바탕으로 노인 제자도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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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은 결론을 담고 있는 장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노인 제
자도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본 연구를 맺는다.
제 2 절 제언
노인들은 다양한 환경과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에 고령화 시대에 단순
한 노인 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던지, 일시적인 도움이나 소일거리를 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교회의 노인 사역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나성한인연합장
로교회의 노인 제자도 사역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노인 사역 활성화 방안을 한국교회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목회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은 하위권이다. 인간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그것이 곧 건강한 삶을 의미하
지 않는다. 교회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노인을 향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물론 사회의 기여를 통한 교회의 실질적인 성장을
일으켜야 한다. 예수로 제자화 된 노인은 마음의 순전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으
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교회 리더십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
고 노인 목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교회의 다양한 장소
를 개방하며,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의 노인들을 섬기고, 훈련시키는 다양한 사역에 동참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평신도 제자훈련에서 평생 제자훈련으로 나가야 한다. 평신도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교회론적 관점에서는 수동적인 성도를 주체적 사역자로 변화시키
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기독론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예수의 말과, 마음과 인격과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화의 삶을 잘 살고 마무리하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교
회를 향한 세상의 평판을 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된다. 평신
도 제자훈련은 평생의 제자훈련으로 더욱 성숙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의 노인 성도들에게 배움은 자아실현과 격변하는 사회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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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이 있다. 평생의 노인 제자도 훈련은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비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깊이 있는 자아성찰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제자도의 훈련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가정
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열매를 맺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
을 있고, 사후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준비해 갈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평신도 제자훈련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인 제자도를 통한 평생의 제자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목회자와 교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성경의 노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과 지혜의 대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성숙자, 전통을 계승하는 사명자로 공동
체 안에서 축복과 공경의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노인은 여전히 경
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등을 상실하여 가난과 질병 그리고 소외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성도들은 새가족이 등록할 때 노인보다
는 30-40대의 젊은 가정이 교회에 등록해야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 성도들의 등록을 더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와 달리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노인 이미지에 대한 목회자
와 교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와 교회가 정한 직분의 시무은퇴는 있을지 몰라
도 하나님 나라와 섬김의 일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다. 특히 노인들은 젊은 성도들
보다 시간의 여유와 신앙의 경륜과 삶의 지혜가 더 많이 있기에 교회와 사회를 향한
적극적 봉사자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가 노인성도 한 사람을 거두면 2세
와 3세까지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노인 제
자도를 통해 훈련된 노인 사역자들을 세워가게 된다면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
는 건강한 목회를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은 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과 노인 제자도 훈련을 통해 예수의 이웃사랑 실천,
전도 등 노인자원 활용을 통해 목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목회 비전과 목표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전문 기관과 사역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들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삶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인으로 세울 수 있는 노인 전문기관과 사역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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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해야 한다. 목회분야별로 찬양, 선교, 교육 전담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노인 복지
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목회자와 기관을 세우고 복음적이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기관
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노인전문 기관은 단순히 노인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끌어
모으는 수단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 노인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노인까
지도 협력하고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 사역은 개교회주의적으로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간 연대와 협
력이 요청된다. 개교회만을 위한 노인 사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노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 교파와 교단, 교회와 지역 노인공동체가 상호 협력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노인 사역을 운영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를 교회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간다면
교회는 지역을 향한 사명과 선교적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
인 사역은 목회의 새로운 도전이요, 노인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는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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